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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33개국, 시민들에 ‘식량·의약품 비상 비축’ 권고
… 글로벌 복합 위기감 고조

- 지정학적 긴장·공급망 교란 등 불확실성 확대에 각국 ‘생존 매뉴얼’ 가동
- 인니 상공회의소(Kadin) 회장, “식량·에너지 안보 강화 및 국가적 완충 장치 구축 시급”
- 민관 협력 모델 ‘인도네시아 주식회사(Indonesia Inc.)’ 통해 위기 극복 및 경제 도약 모색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긴장 고조,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그리고 글로벌 공급

망 교란 등 복합적인 위기 징후가 잇따르

면서 국제 사회의 경계감이 최고조에 달하

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전 세계 33개국 정

부가 자국 시민들에게 잠재적인 비상사태

에 대비해 식량과 식수, 의약품 등 필수 생

존 물품을 사전에 비축할 것을 공식 권고

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

에 발맞춰 인도네시아 경제계 역시 국가 안

보 차원의 자원 확보와 경제 회복력 강화

를 위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강력히 촉

구하고 나섰다.

■ 강대국도 예외 없는 ‘비상 비축’… 

Индия, 식량·에너지 안보 계기로 삼

아야

아닌디아 노브얀 바크리(Anindya 

Novyan Bakrie) 인도네시아상공회의소

(Kadin·카딘) 회장은 최근 주요국들이 국

가 차원의 전략적 물자 비축을 대폭 강화

하는 동시에, 비상 상황 발생 시 시민들이 

초기 위기를 자발적으로 견뎌낼 수 있도록 

생필품 구비를 독려하고 있는 현상에 깊은 

우려와 관심을 표명했다.

지난 2026년 10월 29일(목) 중앙자카르

타에서 개최된 ‘2026 인도네시아상공회의

소 전국지도자회의(Rapimnas)’ 개막식 기

조연설에서 아닌디아 회장은 주요 선진국

들의 구체적인 대비 태세를 직접 거론하며 

경각심을 일깨웠다.

아닌디아 회장은 “ 현재 세계 각국이 비

상 물자 비축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결코 일부 소국들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미국과 영국의 사례

를 들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은 현

재 최대 90일분의 유류(BBM) 비축량을 국

가 차원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영국 

정부는 모든 가정이 비상사태 발생 시 외

부의 도움 없이 최소 72시간(3일) 동안 자

립적으로 버틸 수 있는 자조 능력과 생필

품 비축량을 갖추도록 공식 요구하고 있다.

그는 이처럼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가 오

히려 인도네시아에게는 국가 안보, 특히 식

량과 물, 에너지 부문의 자립도를 획기적으

로 강화할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국

가 경제 안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국가가 보유한 잠재 자원을 최

적화하여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식량 안보 부문에서는 주곡인 

쌀 생산 능력의 극대화를, 에너지 안보 부

문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빚어지고 있는 자

원 품귀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체 에너지 자원의 적극적인 발굴 및 활용

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아닌디아 회장은 이어 국제통화기금

(IMF)의 최근 경제 전망 보고서를 인용하

며, 대외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인도네시아

가 여전히 세계 경제의 ‘밝은 전망(bright 

spot)’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을 상

기시켰다. 그는 “인도네시아 경제의 긍정적 

전망은 우리 스스로의 주장이 아닌 IMF의 

객관적인 진단”이라면서도, “이러한 낙관적 

전망을 실질적인 국가 안보와 경제 안정으

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전략적 비축 물자 구

축과 생필품의 원활한 유통망 보장을 위한 

정부와 민간 부문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A3면에서 계속]

아닌디아 바크리(Anindya Bakrie)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 회장이 10월 29일(목) 자카
르타에서 열린 '2026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전국지도자회의(Rapimnas)' 개막식에서 발표
를 하고 있다. (Foto: Istime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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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카딘(Kadin), 국가 경제 회복력 강화를 위한 ‘3대 

핵심 권고안’ 제시

인도네시아상공회의소는 이번 2026년 전국지도자회의

를 통해 글로벌 불확실성이라는 파고를 넘고 국가 경제

의 근본적인 회복력(Resilience)을 강화하기 위한 대정

부 정책 권고안을 공식 마련했다. 아닌디아 회장이 밝힌 

경제계의 권고안은 크게 세 가지 핵심 체계로 요약된다.

첫째, 예측 불가능한 대외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

가 차원의 ‘완충 장치(Buffer)’ 구축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나 지정학적 쇼크 등 외부 충격이 

발생했을 때, 국가 경제가 직접적인 타격을 입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는 정책적·물질적 여유 공간을 사전에 확

보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둘째, 국내 산업 및 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안

정적인 원자재 수급 보장이다. 글로벌 공급망에 병목 현

상이나 단절이 발생하더라도 인도네시아 내 제조 및 산

업 활동과 민간 기업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핵심 원자재

의 가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경제 안보의 핵심 요소라는 

지적이다.

셋째, 인도네시아의 국제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

한 기업 활동의 확실성 및 예측 가능성 강화다. 상공회

의소 측은 이 세 가지 권고안이 향후 정부와 민간이 함

께 국가 안보를 굳건히 하고 우호적인 투자 환경을 유지

하기 위한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논의

의 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인도네시아상공회의소는 글로벌 리스크 대

응이 일시적이거나 단기적인 대증요법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이고 강력한 경제적 펀더멘털을 구축하는 방향으

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

적인 방법론으로 정부와 민간 기업이 하나의 팀처럼 움

직이는 협력 프레임워크인 이른바 ‘인도네시아 주식회사

(Indonesia Inc.)’ 개념을 강력히 추진 중이다.

아닌디아 회장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실행 전략

으로 ▲엄격한 재정 규율 확립 ▲효율적인 재정 분권화 

▲과감한 규제 철폐(Deregulation) ▲경제 활동을 가로

막는 각종 장애물 및 병목 현상 제거(Debottlenecking) 

등을 꼽았다.

특히 그는 “규제 완화 및 장애물 제거는 경제 성장의 

걸림돌을 줄이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이 과정에서 국

가투자관리기구인 ‘다나타라(Danantara)’가 국가 경제 

구축을 함께 이끄는 핵심 조력자(Enabler)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을 것이며, 민간 부문 역시 국가 경제가 한 단

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전선에서 전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 전쟁·기후재난·사이버 공격 대비… 33개국 ‘생존 

배낭’ 지침 현실화

한편, 인도네시아 경제계가 이토록 위기 대응을 강조하

는 배경에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실제적인 비

상 대비 움직임이 자리 잡고 있다.

지난 2026년 10월 28일(수)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

크(Newsweek)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33

개 국가 및 지역에서 자국민을 대상으로 식량, 식수, 의

약품 및 기타 필수 생존 용품을 사전에 비축하도록 권고

하는 공식 비상 대비 지침을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각국 정부의 이러한 권고 조치는 단순히 전통적인 의

미의 전쟁이나 군사적 충돌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 

기후 변화로 빈번해진 대규모 홍수와 폭풍 등 극단적 자

연재해는 물론, 대규모 정전 사태(블랙아웃), 나아가 국

가 핵심 인프라와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물류 유

통망을 일거에 마비시킬 수 있는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

에 이르기까지 현대 사회가 직면한 다각적인 위험 요소

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 조치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재난이나 비상사태가 실제로 

발생하여 물자 사재기나 유통망 마비가 일어나기 전에, 

평시 상태에서 시민들이 필수 생필품을 미리 가정 내에 

구비해 둘 것을 강력히 독려하고 있다.

뉴스위크가 집계한 시민 대상 비상 물자 비축 권고 국

가 및 지역은 유럽을 중심으로 북미, 남미, 아시아, 오세

아니아, 아프리카 등 전 대륙에 걸쳐 광범위하게 분포되

어 있다. 대륙별 상세 국가 목록은 다음과 같다.

- 유럽 (17개국):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독일, 네덜

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에스토니아, 라

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체코, 오스트리아, 스위스, 

크로아티아

- 북아메리카 (3개국): 미국, 캐나다, 멕시코

- 남아메리카 (4개국): 칠레,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 아시아 (6개국·지역): 일본, 대만, 이스라엘, 인도, 

필리핀, 싱가포르

- 오세아니아 (2개국): 호주, 뉴질랜드

- 아프리카 (1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이들 33개국은 공통적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대비 태

세를 독려하고 있으나, 각국 정부가 처한 지정학적 위치

와 주로 직면하는 잠재적 위험 요소의 성격에 따라 구체

적인 접근 방식과 권장 비축 기간(예: 72시간에서 최대 

수주일)에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 주요국들의 이러한 움직임이 글

로벌 불확실성이 ‘뉴노멀(New Normal·새로운 일상)’

이 되었음을 시사하는 단적인 예라고 분석하며, 인도네

시아를 비롯한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들 역시 국가 차원

의 자원 안보 확보는 물론 민간 차원의 위기 대응 매뉴얼

을 시급히 재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프라보워 대통령, ‘4선 성공’ 룰라 브라질 대통령에 축전… 
“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기대”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브라질 대선에

서 승리하며 통산 네 번째 임기를 확정 지은 루이스 이나

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에게 축하의 뜻을 전

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지난 28일(현지시간) 자신의 공식 소

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룰라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는 공식 메시지를 게시했다. 프라보워 대통

령은 이번 대선 결과를 두고 “역사적인 성과이자 룰라 대

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브라질 국민들의 두터운 신뢰가 반

영된 결과”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는 게시글에서 “나의 친구이자 동반자인 룰라 브라질 

연방공화국 대통령의 역사적인 4선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

한다”며, 룰라 대통령이 강건한 모습으로 브라질을 이끌며 

국가적 번영을 이룩하기를 기원했다.

아울러 프라보워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와 브라질 양국 관

계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그는 양국이 협력

을 확대하고 더욱 긴밀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많은 기

회를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국제 사회가 직면한 다양

한 도전 과제 속에서 양국의 우호 증진과 공조를 제안했

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거대한 글로벌 도전 과제들 속에

서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두 민족 

간의 깊은 우정을 실현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한편, 룰라 대통령은 앞서 지난 25일 치러진 브라질 대

통령 선거 결선 투표에서 경쟁자인 플라비우 볼소나루 후

보를 꺾고 최종 승리를 거머쥐었다.

현지 언론에 보도된 공식 개표 결과에 따르면, 룰라 대

통령은 유효 투표수의 51.76%를 득표해 48.24%를 기록한 

볼소나루 후보를 3.52%포인트 차로 제쳤다. 비교적 근소

한 득표율 격차는 이번 대선 경쟁이 막판까지 매우 치열했

음을 보여준다. 상대 후보였던 플라비우 볼소나루는 브라

질 상원의원이자 자이르 볼소나루 전 대통령의 아들이다.

이번 대선 결과는 브라질 정치사에 중요한 이정표로 기

록될 전망이다. 과거 두 차례의 연임(2003~2010년)과 2023

년 재집권에 성공했던 룰라 대통령은 이번 승리로 통산 네 

번째 대통령 임기를 맞이하게 됐다. 특히 그는 1차 투표에

서 볼소나루 후보에게 우세를 내주며 2위에 머물렀으나, 

결선 투표에서 막판 대역전극을 펼쳐냈다. 이로써 룰라 대

통령은 1989년 브라질에 대선 결선 투표 제도가 도입된 이

래, 1차 투표의 열세를 뒤집고 최종 당선된 최초의 후보라

는 진기록도 함께 세우게 됐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브라질 대통령은 7월 9일(현지 시각) 브라질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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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외교장관, 
프라보워 대통령 회담 후 ‘가스 계약 존중’ 촉구

비비안 발라크리슈난 싱가포르 외교부 장관이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의 회담 직후 최근 불거진 

천연가스 공급 축소 문제와 관련해 ‘계약 존중의 원칙’을 

강하게 촉구했다.

30일(현지시간)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발라크리슈난 

장관은 지난 28일 인도네시아 서부 자바주 보고르 함발랑

에서 프라보워 대통령을 예방한 뒤 양국 간 가스 공급 계

약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발언은 인도네시아가 

싱가포르향 천연가스 수출을 감축한 상황에서 양국이 계약

상 의무에 대해 상호 이해에 도달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발라크리슈난 장관은 “로런스 웡 총리와 탄 시 렝 통상

산업부 제2장관, 그리고 인도네시아 장관들의 발언을 면밀

히 살펴보면 계약 존중 원칙을 수호하겠다는 공동의 약속

이 있음을 알 수 있다”며 “모든 당사자는 서명과 계약상 

의무가 왜 중요한지 이해하고 있다. 이는 특정 사안을 넘

어 양국 경제의 신뢰성과 경쟁력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

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수십 년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동남아시

아 국가들은 계약에 기반해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상기시

키며, 무역 및 투자 관계의 신뢰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단

순한 발언을 넘어 실질적인 행동으로 합의된 약속을 이행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발라크리슈난 장관은 웡 총리와 프라보워 대통령 

간에 최고위급 소통이 이루어졌음을 언급하며, “이는 당면

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양측

의 정치적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제는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약속을 현실로 만들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번 갈등은 인도네시아가 자국 내 바탐, 빈탄, 수마트

라 지역의 전력 수요를 우선 충당하기 위해 지난 24일부

터 싱가포르로 향하는 파이프라인 천연가스 수출량을 일일 

3,100만 표준입방피트(약 8% 규모) 감축하면서 불거졌다. 

싱가포르 에너지시장청(EMA)은 이번 감축량이 18일간 일

일 170억 영국열량단위(Btu) 규모로, 싱가포르 전체 일일 

가스 수요의 2% 미만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앞서 25일 웡 총리는 모든 당사자의 계약 

의무 이행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바흘릴 라하달

라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ESDM) 장관은 이번 감

축 조치가 기존 협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미

묘한 신경전이 이어졌다.

한편, 발라크리슈난 장관은 향후 싱가포르의 에너지 안

보와 관련해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에너지 공급원 

다변화와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개발 덕분에 싱가포

르가 굳건한 입장에서 이번 공급 차질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공동 전략 비

축유 계획 검토 및 필수 공급망 확보를 위한 각료들의 해

외 파견 등을 언급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가가 정상

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필수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이 조

치의 핵심”이라고 역설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서부자바주 보고르군 함발랑에 위치한 자택에서 비비안 발라크리슈난 싱가포르 외교장관의 예방을 받았
다. 2026년 10월 28일 (Foto: Tangkap Layar YouTube Sekretariat Presiden)

계약 이행은 양국 경제 신뢰와 직결”… 인도네시아의 가스 수출 감축 속 원칙 강조

"프라보워-싱가포르 외무장관 회담 계기로 양국 긴장 완화 기대"

인도네시아 재계가 최근 이루어진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

통령과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무장관의 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의 외교적 긴장이 조속히 완화되기를 기대

하고 나섰다.

지난 10월 28일(현지시간) 서부 자바주 보고르의 함발랑 

관저에서 프라보워 대통령은 비비안 외무장관의 예방을 받

았다. 인도네시아 재계는 이번 만남이 양국 간 소통을 강

화하고 경제 관계의 안정을 유지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따 위자야 깜다니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 부

회장 겸 인도네시아경영자협회(APINDO) 회장은 지난 30

일 자카르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은 재계의 입장을 대

변했다. 신따 회장은 양국이 오랜 기간 긴밀한 관계를 이

어오는 과정에서 역학 관계에 따른 이해관계의 차이가 발

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그녀는 국가 최고 지도부 수준에서의 직접적인 

소통이 현재 대두된 여러 현안을 해결할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따 회장은 "오랜 기간 지속된 양국 

관계의 특성상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할 타협점이 반드시 

존재할 것"이라며, "이번 회담을 통해 갈등 국면을 벗어날 

출구가 마련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의 

긴장 상태가 양국의 무역, 투자 및 비즈니스 활동의 장애

물로 번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싱가포르가 투자 측면에서 인도네시아의 핵심적인 

전략적 경제 파트너라는 점이 강조됐다. 신따 회장은 기

업 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유지하

기 위해서는 양국 관계의 안정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양국 간 긴장이 실제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에 대해

서는 신중한 분석을 내놓았다. 외교적 마찰이 금융 및 자

본 시장을 중심으로 일시적인 불안 심리를 유발할 가능성

은 있으나, 생산 시설 건설이나 기업 운영 등 실물 부문의 

직접 투자(FDI) 관심도에는 유의미한 타격을 주지 않았다

는 설명이다. 그녀는 "심리적 영향이 자본 시장에 일부 작

용할 수는 있겠으나, 실물 경제 측면에서는 큰 영향이 없

을 것"이라며 자본 시장과 직접 투자 활동의 영향을 구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신따 회장은 대외적 변수 속에서도 국내 기업 환

경을 개선하는 내실 다지기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투자

자들이 인도네시아의 사업 환경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일관된 경제 정책과 규제를 통해 국내외 경

제 주체들에게 확신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녀는 "직면한 외교적 문제를 도외시할 수는 없지만, 우

리에게는 해결해야 할 국내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기업 

환경 개선, 과감한 규제 철폐(완화), 산업계 병목 현상 해

소 등 실물 부문의 성과 향상을 위한 노력에 지속적으로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 신따 깜다니 APINDO 회장, 최고위급 소통 통한 현안 해결 및 경제 안정 강조

- "실물 경제 타격은 제한적… 국내 기업 환경 개선 및 규제 완화에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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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인니 산불 연관 의심 10개 기업 소환… 
인니 정부 "문제 해결 위한 긍정적 조치"

싱가포르 정부가 인도네시아의 삼림 및 

토지 산불(카르훗라)과 연관된 것으로 의

심되는 10개 기업의 고위 임원들을 소환해 

조사에 나섰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

는 역내 환경 문제 해결과 양국 협력을 강

화하는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

의 입장을 밝혔다.

로산 페르카사 로에슬라니 인도네시아 투

자·하류화부 장관 겸 투자조정청(BKPM) 

청장은 지난 2026년 10월 29일(목) 자카

르타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Kadin) 전국지도자회의(Rapimnas)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싱가포르 당국의 이번 조

치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로산 장관은 싱가포르의 기업 소환이 고

질적인 산불 및 월경성 연무 문제 해결을 

촉진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산불을 비롯한 제반 사안들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양국 모두가 동일

한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 활동이 환경이나 인접국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은 

양국 공동의 목표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로산 장관은 최근 자카르타를 방

문한 비비안 발라크리스난 싱가포르 외교

장관과 만나 산불 대응 및 연관 기업 처리

를 위해 직접 소통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

아 정부는 이러한 양국 간 대화 채널을 적

극 활용하여 정책 조율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투자 환경을 조성해 더 넓은 경제 

협력 기회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싱가포르 정부는 지난 10월 28일, 

자국에 등록되어 있으면서 인도네시아 내 

사업 활동이나 토지 양허권과 연관이 있

는 10개 기업의 고위 임원들을 '더 트레저

리(The Treasury)' 빌딩으로 소환했다. 채

널 뉴스 아시아(CNA)와 스트레이츠 타임

즈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간

킴용 부총리, K. 샨무감 시니어 장관, 그

레이스 푸 지속가능환경부 장관이 공동으

로 주재했다.

이번 조치는 인도네시아 산불로 인해 발

생할 수 있는 월경성 연무에 대한 싱가포

르 정부의 깊은 우려에 따른 것이다. 앞서 

관련 기업들을 식별한 싱가포르 국립환경

청(NEA)과 당국은 소환된 기업들에 인도

네시아 내 운영 활동, 기업 간 관계, 공급

망 등에 관한 상세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

구했다.

소환 명단에 포함된 10개 기업은 ▲아시

아 펄프 앤 페이퍼 컴퍼니 리미티드(Asia 

Pulp & Paper Company Limited) ▲아

시아 펄프 앤 페이퍼 컴퍼니 (중국) 리미

티드 ▲부미타마 아그리(Bumitama Agri 

Ltd.) ▲골든 아그리 인터내셔널(Golden 

Agri International Pte Ltd.) ▲퍼스

트 리소시스(First Resources Ltd.) ▲

인도푸드 아그리 리소시스(Indofood 

Agri Resources Ltd.) ▲켄카나 아그리

(Kencana Agri Ltd.) ▲TSH 글로벌 플랜

테이션(TSH Global Plantation Pte Ltd.) 

▲TSH 오버시즈(TSH Oversea Pte Ltd.) 

▲윌마 인터내셔널(Wilmar International 

Ltd.) 등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번 소환이 월경성 연

무 문제에 대한 기업들의 책임을 담보하고 

관련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예방적 노력

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국은 현

재 진상 조사 단계에 있으며 이번 소환 자

체가 해당 기업들의 위법 행위가 입증되었

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싱가포르 당국은 향후 제출된 자료를 바탕

으로 이들 기업의 산불 연루 정도를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산불 이슈 속에서도 싱가포르의 대인도네시아 투자 의지 
굳건함을 재확인

로산 페르카사 로에슬라니(Rosan Perkasa Roeslani) 

투자·하류화부 장관 겸 투자조정청(BKPM) 청장은 싱가

포르의 대인도네시아 투자 의지가 여전히 굳건하고 개방

되어 있다고 확언했다. 이러한 확답은 산림 및 토지 산불(

카르훗라) 문제와 이로 인한 월경성 연무 현상이 다시 주

목받는 가운데 양국 간 관계의 역학 속에서 전달되었다.

로산 장관은 양국이 연루된 환경 문제가 그동안 구축되

어 온 경제 및 투자 관계를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역임했

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는 지역 안

정을 유지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경제 협력을 

강화해야 할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다.

해당 발언은 로산 장관이 목요일(2026년 10월 29일) 자

카르타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 전국지도

자회의(Rapimnas)에 참석한 직후에 나왔다.

로산 장관은 비비안 발라크리슈난(Vivian Balakrishnan) 

싱가포르 외교부 장관과 회동을 갖고 싱가포르의 대인도네

시아 투자 지속성을 포함한 다양한 양국 협력 의제를 논

의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서 양국의 투자 의지는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

는 것으로 전해졌다. 싱가포르 역시 인도네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지속하고 강화하는 데 개방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로산 장관은 "마침 어제 비비안 발라크리슈난 싱가포

르 외교부 장관을 만나 투자 및 기타 사안들에 대한 약

속이 계속해서 준비되어 있고 열려 있음을 전달했다"라

고 밝혔다.

그는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정부가 투자 기회를 확대하

고 다양한 전략적 부문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정

과 소통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산 장관에 따르면, 열린 소통은 투자자의 신뢰를 유지

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양국은 또한 경제 협력이 

각국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상호 호혜

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는 이어 "우리는 경제 및 투자 맥락에서의 개선이 더

욱 확대될 수 있도록 조정과 협력의 틀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시에 그는 투자·하류화부가 국내 기업 환경의 효율성

을 제고하기 위해 싱가포르 투자자들로부터 다양한 건설적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투명한 대화의 장도 열어두고 있

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로산 장관의 견해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와 이웃 국가 모

두의 경제적 이익과 성장이 지속 가능하게 증진될 수 있도

록 이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경제적 시너지 강화 조치는 시장 참여자들의 우

려를 완화하고 국내 다양한 우선순위 부문으로의 외국인 

자본 유입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로산 장관은 "핵심은 나 역시 그들로부터 의견과 피드백

을 수렴하고, 인도네시아와 이웃 국가들의 이익이 향후 더

욱 고르게 증진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우리 측의 의견도 제공하기 위해 대화에 열려 

있다는 점"이라며 발언을 마쳤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로산 페르카사 로에슬라니(Rosan Perkasa Roeslani) 투자·하류화부 장관 겸 투자조정청(BKPM) 청장 (Foto: Istimewa)

2026년 10월 14일, 팔랑카라이야시의 모습. 심각한 산림 및 토지 화재로 인해 도시의 하늘빛이 주
황색으로 변했다.(Foto Tangkapan Layar Video Amat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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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정보통신부, 싱가포르 측 ‘인터넷망 차단’ 위협에 강력 경고… 
“싱가포르 연결성 80%도 마비될 것”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간의 에너지 공급 문제를 둘러

싼 미묘한 신경전이 디지털 인프라 영역으로 번진 가운데, 

인도네시아 정부가 싱가포르 일각에서 제기된 ‘인터넷 회

선 차단’ 위협에 대해 단호하고도 논리적인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양국의 디지털 연결망이 상호 밀접하게 얽혀 있는 

만큼, 일방적인 차단 조치는 싱가포르에게도 치명적인 부

메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메우티아 하피드(Meutya Hafid) 인도네시아 정보통신

디지털부(Menkomdigi·멘콤디기) 장관은 최근 캘빈 쳉 언 

리(Calvin Cheng Ern Lee) 전 싱가포르 의원이 인도네시

아의 인터넷 회선 차단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과 관련해 공

식 입장을 표명했다. 메우티아 장관은 인도네시아 대중에

게 감정적으로 동요하거나 분노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동

시에, 지정학적 위치와 시장 규모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가 쥐고 있는 전략적 우위를 상기시켰다.

■ “싱가포르행 해저케이블, 인니 영해 거쳐야… 차단 시 

싱가포르 용량 80% 마비”

메우티아 장관은 지난 2026년 10월 27일 자신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해저광케이블

(SKKL)의 물리적 경로가 지닌 전략적 중요성을 역설했

다. 그는 싱가포르에 상륙하는 국제 해저광케이블의 대다

수가 인도네시아의 주권이 미치는 영해를 통과하고 있다

는 사실을 짚었다.

장관은 성명에서 “우리가 이번 논란에 대해 감정적으

로 분노할 필요는 없다”고 전제한 뒤, “싱가포르에 도달

하는 해저광케이블은 허공에서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

며, 그 경로의 대부분이 인도네시아 영해를 지나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만약 해당 케이블 경로에 물리적인 차질이 빚

어지거나 고의적인 차단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인도네

시아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메우티아 장

관은 “만약 해저케이블이 절단되거나 고의로 차단된다면, 

싱가포르가 보유한 전체 인터넷 연결성 용량의 약 80퍼센

트 역시 즉각적으로 마비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강조

했다. 이는 싱가포르가 동남아시아의 데이터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 기반이 되는 물리적 인프라는 인도

네시아의 영해 안정성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시

사한 것이다.

■ “인니는 싱가포르 47배 달하는 거대 시장… 빅테크 

투자 유인책의 핵심”

해저케이블의 지리적 이점 외에도 메우티아 장관은 동

남아시아 기술 생태계에서 인도네시아가 차지하는 압도적

인 디지털 시장 규모를 또 다른 핵심 카드로 제시했다. 싱

가포르에 거점을 둔 글로벌 기술 기업(빅테크)들이 궁극

적으로 타깃으로 삼는 소비 시장은 바로 인도네시아라는 

분석이다.

메우티아 장관은 “인도네시아의 인구는 싱가포르의 47

배에 달하며, 현재 무려 2억 6,700만 명의 국민이 인터넷

에 연결되어 활발히 데이터를 소비하고 있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그는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거대한 내수 시장과 디지털 

인구 규모를 배제할 경우, 싱가포르 내 글로벌 기술 기업

들의 투자 지속성 역시 심각한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

다고 평가했다. 장관은 “만약 인도네시아라는 거대한 시장 

수치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글로벌 기술 기업의 투자자

들이 싱가포르를 떠날 잠재적 위험이 매우 크다”고 역설

하며, 양국의 디지털 경제가 떼려야 뗄 수 없는 공생 관계

임을 분명히 했다.

■ 에너지 갈등에서 촉발된 SNS 설전… “디지털 인프

라, 상호 위협의 도구 돼선 안 돼”

이번 외교적·기술적 논란의 발단은 지난 2026년 10월 25

일 캘빈 쳉 전 싱가포르 의원이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calvinelcheng)에 게시한 한 장의 인포그래픽에서 

비롯됐다. 해당 자료는 인도네시아의 국제 인터넷 트래픽 

중 약 90퍼센트가 싱가포르를 경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

명하며, 인도네시아의 글로벌 인터넷망 접근이 싱가포르라

는 거점에 깊이 의존하고 있음을 부각했다.

문제는 쳉 전 의원이 이 인포그래픽을 공유하며 “Cut?(

차단?)”이라는 도발적인 단어를 덧붙이면서 불거졌다. 특

히 이 게시물은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싱가포르로 향하

는 천연가스 공급량 일부를 감축하기로 결정한 이후, 양국

의 에너지 관계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

에 올라와 파장을 키웠다. 에너지 공급 감축에 대한 보복 

조치로 싱가포르가 인도네시아의 인터넷망을 차단할 수 있

다는 뉘앙스로 해석되면서 양국 소셜 미디어상에서 격렬한 

논쟁이 촉발된 것이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자, 쳉 전 의원은 이후 후

속 게시물을 통해 “싱가포르는 국제법을 존중하는 국가이

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메우티아 장관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 간 핵

심 기반 시설을 볼모로 한 소모적인 위협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국가 간 통신망은 어느 한쪽의 

무기가 아니라, 공동의 협력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글로벌 

디지털 생태계의 핵심 자산이라는 설명이다.

메우티아 장관은 “우리는 편협한 사고에 갇혀서는 안 된

다”며, “디지털 인프라는 상호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악용

되어선 안 되며,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두 국가의 이익뿐

만 아니라 글로벌 연결성의 안정을 위해서도 반드시 함께 

보호해야 할 부문”이라고 강조하며 성명을 마무리했다. 이

번 사태는 자원 민족주의와 디지털 주권이 교차하는 현대 

국제 정세 속에서, 인접국 간의 인프라 상호 의존성이 어

떻게 외교적 지렛대로 작용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

례로 평가받고 있다.

인도네시아 디지털통신부(Menkomdigi)의 무티아 하피드(Meutya Hafid) 장관은 청소년 도박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6.5.13

- 메우티아 하피드 장관, 캘빈 쳉 전 싱가포르 의원의 도발적 발언에 공식 대응

- “싱가포르행 해저광케이블 대부분 인니 영해 통과… 상호 의존성 직시해야”

- 인니의 거대 디지털 시장 규모 강조하며 ‘디지털 인프라의 무기화’ 경계 및 상호 보호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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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정부, 미국의 무역 관세 최종 결정 대기 중… 
아이르랑가 장관 “과잉 생산 능력 조사 결과 남아”

인도네시아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 관세 협상을 최종 마

무리하기 위해 미국 무역 당국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양국 간 상호무역협정(ART) 논의가 막바

지 단계에 접어들었으나, 미국 측이 진행 중인 ‘초과 생산 

능력(excess capacity)’에 대한 조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

아 최종 타결이 지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Airlangga Hartarto) 인도네시

아 경제조정장관은 지난 10월 27일과 28일 양일간 자카

르타 소재 집무실에서 미국-아세안 비즈니스 카운슬(US-

ABC) 소속 미국 기업 대표단과 연이어 회동을 가진 후 언

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공식 확인했다.

아이르랑가 장관에 따르면, 현재 인도네시아와 미국 간

의 상호무역협정(ART)을 통한 무역협정 논의는 본질적으

로 최종 단계에 도달한 상태다. 그러나 협정의 최종 서명 

및 타결을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무역 조사 결과에 대

한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도출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아이르랑가 장관은 28일 면담 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협

상 완료 목표 시점에 대해 “구체적인 시점은 아직 정해지

지 않았으며, 우리는 현재 미국 측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

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서 아이르랑가 장관은 미국이 인도네시아

의 가장 핵심적인 경제 파트너 중 하나임을 재차 강조하

면서도, 양국 간 경제 협력을 한 단계 격상시키기 위해서

는 미국의 통상법 ‘301조(Section 301)’ 조사와 관련된 양

자 현안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

설했다.

미국의 ‘301조’는 불공정 무역 관행 등 다양한 통상 이

슈를 조명하고 제재할 수 있는 미국 무역 당국의 핵심 조

사 정책이다. 이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강제 노

동(forced labor) 의혹을 비롯해 초과 생산 능력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미국의 조사 대상에 오른 바 있다.

다행히 강제 노동 문제에 대한 미국 측의 조사는 이미 

마무리되었으며, 인도네시아는 미국이 조사를 진행한 다른 

여러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양호한 기준 준수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평

가 결과는 실제 관세율에도 반영되었다. 미국은 기준을 덜 

준수하거나 아직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 타 국가들

에는 12.5%의 징벌적 수입 관세를 부과한 반면, 인도네시

아산 제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10%의 수입 관세

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이르랑가 장관은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의 노동집약

적 제품에는 10%의 관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고 설명하며, “이제 남은 과제는 과잉 생산 능력에 대한 

논의뿐이며, 이 문제 역시 조만간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

대한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해당 조사가 조속

히 마무리되어 양국 무역 관계에 적용될 관세 규정에 대한 

법적·제도적 확실성이 확보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한편, 이번 미국 기업 대표단과의 만남에서는 관세 현안 

외에도 양국 간의 괄목할 만한 교역 및 투자 성과가 심도 

있게 다뤄졌다. 아이르랑가 장관이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 인도네시아와 미국 간의 교역 규

모는 이미 323억 4,000만 달러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12%

라는 견조한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대(對)인도네시아 미국 투자 규모의 성장은 더욱 

두드러진다. 같은 기간 미국의 인도네시아 투자 실적은 34

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실적인 3억 달러에

서 무려 10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이로써 미국은 현재 인

도네시아의 4대 외국인 직접투자(FDI) 국가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굳히게 되었다.

아이르랑가 장관은 이러한 긍정적인 투자 흐름을 이어

가기 위해, 현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미국 기업들이 직

면하고 있는 다양한 경영 애로사항, 이른바 ‘병목현상 해

소(디보틀네킹·debottlenecking)’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

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미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활발히 운영 

중인 디지털, 항공우주, 제조업, 보건, 소비재 분야 등 총 

11개 핵심 산업 부문의 미국 기업 대표들이 참석하여 투

자 및 사업 확장 과정에서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들을 정

부 측에 직접 전달했다.

이에 대해 아이르랑가 장관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외국 

기업들의 고충을 경청하고 해결하기 위해 언제나 소통의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인도네시아 정

부는 미국 기업들이 현지에서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직면하는 애로사항을 기탄없이 전달할 수 있는 공간을 열

어두고 있으며, 접수된 사안들은 향후 관련 부처 및 기관

(K/L) 간의 긴밀한 교류와 조율을 거쳐 직접적인 후속 조

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기

업인들을 향해 “추가적인 요구 사항이 있거나 특정한 도전

에 직면해 있다면 언제든 제기해 달라. 함께 실질적인 해결

책을 모색해 나가자”며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회의 말미에는 최근 외환 시장의 주요 화두로 떠오른 루

피아화 환율 변동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발표되었다. 최

근 루피아화 가치가 하락하며 미 달러당 18,160루피아 선

을 기록한 것과 관련하여, 아이르랑가 장관은 정부가 외환 

시장의 역학 관계와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환율 방어를 위한 직접적인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며 “일단은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

고 있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도 현재의 루

피아화 평가절하 상태가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반드시 부

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아이르랑가 장

관은 “루피아화 약세는 한편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인도네

시아산 수출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잠재력

이 있다”고 분석하며, “수출 부문의 경우, 현재의 환율 흐

름이 대외 경쟁력을 한층 제고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말로 브리핑을 매듭지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아일랑가 하르타르토 인도네시아 경제조정장관 OECD 기자회견

미국-아세안 비즈니스 카운슬과 회동… 통상 현안 및 투자 애로사항 집중 논의
대미 교역 및 투자 급증 속, 루피아화 약세에는 “수출 경쟁력 제고 효과 있어, 시장 모니터링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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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노동부, 2027년 주단위 최저임금(UMP) 초기 논의 
11월 말 완료 목표… 인상률 산정 막바지 진통 예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다가오는 2027년도 주

단위 최저임금(UMP) 결정을 위한 본격적

인 행보에 나섰다.

인도네시아 노동부(Kemnaker)는 내년

도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부처 차원의 초

기 논의를 오는 2026년 11월 마지막 주까

지 완료하겠다는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

했다. 다만, 노사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구체적인 인상률과 산정 메커니

즘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각적인 검토를 진

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논의 과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야시에를리(Yassierli) 인도네시아 노동

부 장관은 지난 10월 27일 수도 자카르타에

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2027년 주정부최

저임금 결정과 관련한 정부의 기본 입장과 

추진 일정을 공식 발표했다. 야시에를리 장

관은 “본격적인 국가 및 지역 단위의 임금 

결정 절차로 넘어가기에 앞서, 최소한 노

동부 내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초기 평가와 

논의를 11월 말까지 매듭짓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구체적인 

날짜를 특정할 수는 없으나, 신의 뜻에 따

라(인샬라) 11월 마지막 주에는 부처 내 기

초 작업이 원만히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

다”고 덧붙였다.

현재 인도네시아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

금의 합리적인 산정 및 결정 메커니즘을 조

율하기 위해 거시경제 지표와 근로자의 실

질적인 삶에 직결되는 요인들을 면밀히 분

석하고 있다. 특히 노동부는 근로자와 그 

가족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

한 비용을 뜻하는 ‘적정생계비(KHL)’의 

추정치를 정밀하게 산출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

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기초 자료로 활용

될 예정이다.

이날 회견에서 야시에를리 장관은 최저

임금 결정 과정의 민주성과 절차적 정당성

을 거듭 강조했다. 주정부최저임금(UMP)

은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하달

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제화된 단계적 메

커니즘과 사회적 대화를 통해 도출된다는 

설명이다.

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노동부 내부의 

초기 논의가 완료되면 해당 안건은 곧바

로 국가임금위원회(Dewan Pengupahan 

Nasional)로 회부되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게 된다.

동시에 정부, 사용자, 근로자 대표가 동

등하게 참여하는 ‘국가노사정협의체(LKS 

Tripartit Nasional)’ 역시 임금 산정 방

식에 대한 다자간 협의에 착수한다. 이렇

게 국가 차원에서 도출된 논의 결과와 가

이드라인은 각 지역의 주(州) 임금위원회

(Dewan Pengupahan Daerah)로 전달된

다. 이후 지역임금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고

유한 경제 여건과 노동 시장의 특수성을 반

영하여 최종 권고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

으로 각 지역 주지사가 최종적인 주정부최

저임금을 확정하여 고시하게 된다.

야시에를리 장관은 “UMP 결정과 관련해

서는 이미 확립된 제도적 메커니즘이 존재

한다”며 “중앙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임금 

관련 전문 기관들이 참여하는 투명하고 단

계적인 논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

라고 역설했다.

한편, 정부의 이 같은 신중한 행보 속에 

노동계는 이미 구체적인 인상률 수치를 제

시하며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연맹(KSPI)은 노동당

과 연대하여 2027년 주정부최저임금을 현

행 대비 7.5%에서 최대 9.5%까지 인상할 

것을 공식 제안한 상태다.

사이드 익발(Said Iqbal) KSPI 위원장

은 앞서 지난 10월 13일 자카르타에서 개최

된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계의 요구

안이 철저히 법적 근거와 경제적 데이터에 

기반한 것임을 강조했다. 익발 주석은 해

당 인상안이 최근의 인플레이션(물가상승

률) 추이와 국가 경제 성장률, 그리고 현행 

임금 산정 공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

출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내년도 임금 결정 과정이 

‘2025년 정부 시행령(PP) 제49호’에 명시

된 산정 공식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익발 주석은 “현행 규정

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률은 인플레이션

과 경제 성장률, 그리고 경제 성장에 대한 

근로자의 기여도를 나타내는 ‘특정 지수(

알파 값)’를 기반으로 산출하도록 되어 있

다”며 “이 특정 지수의 범위가 0.5에서 0.9 

사이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현시점의 거시

경제 데이터만으로도 2027년도 최저임금의 

적정 인상 폭인 7.5~9.5%를 충분히 산출해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다가오는 11월 말 노동부의 초기 논

의가 완료되고 국가임금위원회 및 노사정

협의체의 본회의가 가동되면, 적정생계비

(KHL)와 기업 지불 능력의 균형을 맞추

려는 정부·경영계와 실질임금 보전을 위해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계 사이의 치열

한 줄다리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인도네

시아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노동자

의 권익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

해 정부가 어떠한 중재안을 내놓을지 귀추

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2026년 38개주단위 최저임금(UMP 2026).2025.12.29

야시에를리 노동부 장관, “11월 마지막 주까지 부처 내 평가 마무리할 것”
적정생계비(KHL) 및 거시경제 지표 종합 고려… 노사정 협의체 거쳐 지역별 결정

노동계, “물가와 경제성장률 반영해 7.5~9.5% 인상해야” 강경 입장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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쉘, 인도네시아 주유소 사업 SEFAS 
그룹에 공식 매각… 브랜드는 유지

글로벌 에너지 기업 쉘(Shell)이 인도네시아 내 주유

소(SPBU) 사업의 소유권을 현지 기업인 SEFAS 그룹

(SEFAS Group)에 공식 양도했다.

쉘 인도네시아는 2026년 10월 30일 공식 성명을 통해 자

사의 주유소 사업 부문을 SEFAS 그룹에 매각하는 절차

를 최종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거래에는 160개 이상

의 직영 주유소를 포함한 인도네시아 전역의 약 200개 주

유소 네트워크와 유류 공급 및 유통 사업, 그리고 동부 자

바 그레스익(Gresik)에 위치한 유류 터미널 시설이 모두 

포함되었다.

이번 인수에 따라 인도네시아 내 쉘의 소매 유류 사업 

소유 구조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향후 해당 주유

소 네트워크의 운영 및 통제는 SEFAS 그룹 산하의 PT 

이슬라 에너지 인도네시아(PT Isla Energy Indonesia)

가 전담하게 된다.

다만 사업 소유권 이전에도 불구하고 현지 소비자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쉘 브랜드와 제품을 이용할 수 있다. 양

사가 체결한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쉘이 신규 운

영사인 PT 이슬라 에너지 인도네시아에 브랜드 사용 권한

을 지속적으로 부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쉘 경영진은 "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주유소 네트워크에서 쉘의 아이덴티

티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며, 고객들에게도 고품질 유류 제

품이 변함없이 제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 인도네시아 내 주요 쉘 윤활유 유통업체로 잘 알

려졌던 SEFAS 그룹은 이번 주유소 네트워크 확보를 통해 

사업 영역을 대폭 확장하며, 국가 에너지 소매 유통 및 무

역 부문에서 입지를 한층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한편, 이번 매각 대상에서 쉘의 인도네시아 윤활유 사

업 부문은 제외되었다. 쉘은 현지 윤활유 사업을 지속적

으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쉘 인도네시아는 지

난 2026년 9월, 연산 12킬로톤 규모의 그리스 제조 공장

(Grease Manufacturing Plant) 가동을 시작하며 생산 역

량을 확충한 바 있다. 이는 연간 최대 3억 리터의 생산 능

력을 보유한 기존 브카시 마룬다(Marunda) 소재 윤활유 

혼합 공장(LOBP)과의 시너지를 통해 현지 윤활유 시장 내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할 전망이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쉘(Shell) 인도네시아 내 주유소(SPBU)

Weekly Global FX Market Monitor

• 지난 주(10/26~30) USD/IDR(market rate)는 18,124~18,183 흐름(블룸버그 종가), 전주 대비 약세(-0.39%)

• FOMC 금리 동결 안도감과 AI 수익성 우려로 미달러가 등락을 보인 가운데 프라보워 정부의 재정 우려 다시
부각되며 인니 금융시장 혼란. 시장금리 급등세와 맞물려 증시 하락 및 루피아 환율 18,100선돌파

• 외국인은 지난 주 5영업일 간(10/26~10/30) 인도네시아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순매도 기록
- 주식: 외국인 순매도(10/26~10/30 누적: 1억 6,845만 달러) 기록, 자카르타 주가지수 하락(-7.03%) 
- 채권: 외국인 순매도(10/26~10/29 누적: 9,512만 달러) 기록, 금리 상승(10y, 7.72%, 26.50bp) 

• 무상급식등대규모이전지출정책이공론화되면서프라보워정부의재정안정의지에의구심표명, 국채입찰에서
목표조달액에못미치는응찰로채권시장심리냉각. BI의시장개입으로속도조절나섰으나루피아가치하락

• 3Q GDP5% 상회할것으로예상되나10월CPI가변수. 현재시장에서는3.30% 예상하고있으나상회시BI의
금리인상우려가시장금리상승을자극하며루피아변동성확대소지(금주예상레인지 : 18,100 ~18,200)

인인도도네네시시아아 주주가가지지수수와와 국국채채 금금리리추추이이

자료 : Bloomberg, 신한은행 S&T센터

인인도도네네시시아아 루루피피아아 환환율율과과 달달러러지지수수 추추이이

자료 : Bloomberg, 신한은행 S&T센터

Indonesia
2026.11.02

신한은행 S&T센터 소재용
02-2151-2638, jyso@shinh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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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USD/IDR)           18,127

52주최고           18,190

52주최저           16,614

주가(Jakarta index)              5,057

52주최고              9,174

52주최저              4,907

국채금리(10년물,%) 7.72

52주최고 7.72

52주최저 6.04

실질GDP성장률(%,YoY) 5.29

소비자물가(%,YoY) 3.28

생산자물가(%,YoY) 6.76

정책금리(%) 5.75

제조업 PMI (index) 52.4

산업생산(%,YoY) 1.66

소매판매(%,YoY) 1.40

수출(%,YoY) 6.72

수입(%,YoY) 19.09

경상수지(백만달러) -12,487

재정수지(십억루피아) -670,335

외환보유고(십억달러)                 146

주요 경제 지표 Snap s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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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산 인니 투자장관, 
"MSCI 여파에 따른 증시 동요에도 

외국인 직접투자 신뢰는 여전히 견고"

글로벌 지수 산출 기관인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

널(MSCI)의 시장 재평가 움직임으로 인해 인도네시아 국

내 자본시장이 적잖은 변동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인도네

시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근본적인 신뢰가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단기적인 증

시 자금 흐름과 장기적인 실물 투자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 인도네시아 투자 당국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로산 퍼카사 로에슬라니 인도네시아 투자·하류화부 장관 

겸 투자조정청(BKPM) 청장은 지난 2026년 10월 29일(목) 

개최된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 2026년 전국지도자

회의(Rapimnas)에 참석해 이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로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신께 감사하게도 인도네시아의 실질

적인 투자 실현 측면은 여전히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

으며, 국가 경제를 향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는 흔들림 

없이 매우 높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 증시 자금 유출과 실물 직접투자의 차별성 강조

로산 장관은 최근 주식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역학 관계가 인도네시아의 전체적인 투자 환경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최근 자본 시장 내에서의 포트폴리오 투자(증권 투자)는 

대외적인 압박을 받으며 일시적인 자본 유출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실물 경제에 직접 

자금을 투입하는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여전히 긍정적인 

성장 궤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포트폴리오 투자와 직접 투자가 지닌 본질적인 특

성 차이에 주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주식 시장에 참여하

는 포트폴리오 투자자들은 시장 상황이나 외부 변수에 따

라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매수와 매도 거래를 즉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유동성을 지닌다. 반면, 직접 투자는 현지

에 대규모 생산 시설이나 공장, 광물 제련소 등을 직접 건

설하는 과정을 수반하므로, 본질적으로 국가와 기업 간의 

장기적인 약속 및 전략적 헌신과 직결되어 있다는 설명이

다. 따라서 단기적인 증시 동요가 장기적인 실물 투자 기

조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 투자 유치의 핵심 동력: '정치적 안정'과 '규제의 확

실성'

로산 장관은 인도네시아를 향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굳

건한 신뢰가 단순히 자본 시장의 단기적 상황에만 좌우되

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정치적 안정과 국가 안보, 그리

고 무엇보다 사업 환경의 확실성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고 분석했다.

그는 글로벌 기업인들이 투자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

게 여기는 요소로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꼽았다. 

여기에는 규제적 확실성과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필수적으

로 포함된다. 투자자들은 장기적인 사업 계획과 수익성 분

석을 바탕으로 자본을 투입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나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 여건이 조성되는 것을 극도

로 기피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로산 장관은 정부가 국가적 안정을 지속적으

로 유지하는 동시에, 현장에서 시행되는 각종 규제들이 기

업인들에게 명확한 확실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

장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과 투자자들은 

예측할 수 없는 성격을 가진 불확실한 상황을 좋아하지 않

는다"며, "모든 비즈니스 환경은 측정 가능하고 구조화되

어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확실성(certainty)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프라보워 정부 2년, 괄목할 만한 투자 실적으로 증

명된 신뢰

로산 장관은 이러한 외국인 및 국내 투자자들의 두터운 

신뢰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

년간 달성한 구체적인 투자 실현 실적을 통해 명확히 증

명되고 있다고 밝혔다.

투자조정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4분기부터 

2026년 3분기까지의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가 달성한 총투

자 실현액은 무려 3,923조 2,000억 루피아(원문 표기 기준 

3조 9,232조 루피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내역

을 살펴보면 국내투자(PMDN)가 1,998조 7,000억 루피아, 

외국인투자(PMA)가 1,924조 5,000억 루피아로 집계되어, 

내외국인 투자 비율이 매우 이상적인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같은 수치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5년 임기 

전체 투자 유치 목표액인 13,032조 8,000억 루피아의 30.1%

에 해당하는 성과다. 로산 장관은 과거의 실적과 비교하

며 현 정부의 투자 유치 속도가 얼마나 가파른지 구체적

으로 설명했다.

그는 "프라보워 대통령의 지난 2년 임기 동안 전체 목표

액 중 거의 4,000조 루피아에 육박하는 투자를 실현했다"

며 "이것이 얼마나 큰 규모인지는 과거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다.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10년 동안 인도네시

아로 유입된 총투자가 9,100조 루피아였기 때문"이라고 지

적했다. 이어 "향후 5년 임기 동안 13,032조 8,000억 루피

아 달성이 기대되는 상황인 만큼, 이는 과거 10년의 추이

와 비교할 때 확실히 매우 유의미하고 비약적인 증가세"

라고 힘주어 말했다.

■ 2026년 3분기 누적 실적 호조 및 대규모 일자리 창출

단기적인 올해 실적 역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

다. 2026년 1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의 투

자 실현액은 1,539조 2,000억 루피아를 기록하며 전년 동

기 대비(YoY) 7.3% 성장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는 2026년 

연간 목표액인 2,041조 3,000억 루피아의 75.4%를 이미 달

성한 수치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이러한 투자가 실물 경

제로 이어지면서 해당 기간 동안 총 219만 4,496개의 신

규 일자리를 창출해 내며 고용 시장 안정에도 크게 기여

했다는 점이다.

올해 9개월간의 투자 구성을 살펴보면, 국내 투자

(PMDN)가 761조 4,000억 루피아로 전체의 49.5%를 차

지했고, 외국인 투자(PMA)는 777조 8,000억 루피아로 

50.5%를 기록하며 외국인 투자가 근소하게 앞섰다. 국가

별 외국인 투자 규모에서는 아시아 금융 허브인 싱가포르

와 홍콩이 각각 14억 달러와 12억 8,000만 달러를 투자하

며 최대 투자국 1, 2위에 이름을 올렸다.

■ "단순한 약속 아닌 100% 실제 집행된 자금만 기록"

기사 말미에 로산 장관은 정부가 대외적으로 발표한 이

러한 투자 실현 수치들이 단순한 구두 합의나 양해각서

(MoU) 체결 단계의 추정치가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 자금

이 투입되어 집행된 '실현 투자액'임을 거듭 강조했다. 정

부의 통계가 부풀려지지 않은 투명한 데이터라는 점을 시

장에 확신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로산 장관은 "정부가 제시한 이 수치들은 100% 책임을 

질 수 있는 실제 수치"라고 단언하며 구체적인 산정 방식

을 예시로 들었다. 그는 "만약 어떤 기업이 10조 루피아

를 투자하기로 약속했더라도, 실제 시공사를 운영하며 공

사를 시작할 때 2조 루피아만 집행되었다면 우리가 통계

에 기록하는 것은 오직 그 2조 루피아뿐이다. 그 다음 해

에 3조 루피아가 추가로 집행되면 그때 그 3조 루피아를 

기록하며, 이러한 엄격한 기록 방식은 그들이 약속한 투

자를 완전히 마무리할 때까지 계속된다"고 설명하며 연설

을 마무리했다.

결국 인도네시아 정부는 글로벌 금융 시장의 일시적인 

변동성에 일희일비하기보다, 투명한 통계와 일관된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실물 경제의 펀더멘털을 강화해 외국인 

직접투자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확고한 의지

를 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로산 퍼카사 로에슬라니 인도네시아 투자·하류화부 장관 겸 투자조정청(BKPM) 청장, Menteri Investasi dan Hilirisasi/Kepala Badan 
Koordinasi Penanaman Modal (BKPM) Rosan Roeslani. (Foto: Rusman - Biro Pers Sekretariat Presiden)

포트폴리오 투자 유출과 달리 실물 경제 기반의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순항 중 

프라보워 정부 출범 후 2년간 투자 실현액 약 3,923조 루피아 달성… "정책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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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 Pratama Abadi Industri 는 1989년 설립되어 36여년간 지속가능경영을 이어온 전문 제조 기업입니다. 
인도네시아 단일기업으로는 Nike 운동화 최대 생산업체로, 연간 4천만족의 생산 Capacity 와 대규모 종업원을 
보유하여 Tangerang, Sukabumi, Brebes 및 Garut 지역에 대규모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동화 제조 관련 

금형 등 자회사도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 사원 수 : 43,000 여명

■ 설립일	: 1989년

■ 업종 :	 신발제조업

■ 근무처	: PRATAMA 그룹 (브레베스, 수까부미, 가룻)

■ 채용 분야 : 

	 - Bottom: IP, CP/CMP, Outsole, PU 
	 - 생산: 재단, 재봉, 준비, 제화"

■ 채용 조건 :	

	 해당경력 10년 이상
	 인니어 가능자, 해외거주 경험

■ 희망 임금 수준 :	채용 시 협의

■ 가족동반 여부 : 가족동반자의 경우 회사 규정에 따라 주택, 자녀학자금, 의료비 지원

■ 제출 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 제출기한 : ASAP

■ 서류 제출처 및 문의처	: kb.lee@pratama.net

■ 선발 절차 :				  

	 - 서류전형 

	 - 실무면접 

	 - 경영진 면접 

	 - 건강검진

■ 근무요일/시간 : 주 5일((생산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7:00 ~ 17:00

■ 지원 방법 :	 이력서 이메일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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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글로벌 최저한세 정보교환 협정(GIR MCAA)’ 
공식 서명… 2027년부터 40개국과 기업 과세 정보 공유

인도네시아 정부가 다국적 기업의 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국제 조세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공조 체제에 본격적으로 합류했다. 인도네시

아 재무부 산하 국세청(DJP)은 최근 ‘글로벌 최저한세 정

보 교환을 위한 다자간 권한 당국 간 협정(GIR MCAA)’

에 공식 서명하고, 오는 2027년부터 전 세계 주요 40개국

과 글로벌 기업의 납세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지난 10월 30일(금) 공식 발표

를 통해 비모 위자얀토(Bimo Wijayanto) 국세청장이 몬

테네그로에서 열린 ‘제13차 권한 당국 회의(The 13th 

Competent Authorities Conference)’에 참석해 GIR 

MCAA 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 체결은 

글로벌 조세 협력을 한 단계 격상시키고, 국경을 넘나드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원 관리와 감시망을 대폭 강화하려

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전략적 결단으로 풀이된다.

■ ‘GIR MCAA’ 서명… 다국적 기업 과세 정보 한눈

에 파악

이번에 인도네시아가 서명한 ‘GIR MCAA’는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규칙

(Global Anti-Base Erosion Rules, 이하 GloBE)의 실질

적인 이행을 뒷받침하는 핵심 다자간 협정이다. 이 협정은 

각국 과세 당국이 ‘글로벌 최저한세 정보 신고서(GloBE 

Information Return, 이하 GIR)’를 상호 원활하게 교환

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제공한다.

표준화된 신고 서식인 GIR에는 다국적 기업 그룹의 지

배구조 및 내부 데이터는 물론, 해당 기업이 사업을 영위

하는 각 국가 및 관할 구역에서의 운영 활동 위치, 발생 소

득, 납부 세액, 그리고 관할 구역별 실효세율 계산 내역 등 

방대한 재무 및 세무 정보가 상세히 기재된다.

인도네시아 과세 당국은 향후 이 정보를 파트너 국가들

과 자동으로 주고받음으로써, 다국적 기업들의 글로벌 납

세 의무 이행 현황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

게 된다. 특히, 세율이 낮은 이른바 ‘조세 피난처’나 저세

율 국가로 막대한 이익을 부당하게 이전(profit shifting)

하려는 다국적 기업들의 잠재적 조세 회피 위험을 조기

에 감지하고 차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대된다.

또한, 이 협정은 거대 다국적 기업들이 전 세계 어디에

서 사업을 하든 최소 15%의 실효세율로 세금을 납부하도

록 강제하는 ‘글로벌 최저한세(GMT)’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핵심 수단이 된다.

■ 90개국 과세 당국 수장 모인 글로벌 포럼… “정보의 

‘활용’과 ‘결과’가 핵심”

비모 위자얀토 국세청장의 이번 서명은 지난 2026년 10

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개최된 제13차 권한 당국 

회의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조세 목적의 투명성 및 정

보 교환을 위한 글로벌 포럼’과 몬테네그로 과세 당국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회의는 노비카 부코비치(Novica 

Vuković) 몬테네그로 재무부 장관과 마리아 호세 가르

데(Maria José Garde) 글로벌 포럼 사무국장의 공동 개

회사로 막을 올렸으며, 전 세계 90개 관할 구역의 국세청

장 및 고위 세무 당국자들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공식 자료를 통해 “이번 글로벌 포

럼은 국가 간 조세 정보 교환을 책임지는 각국의 고위 관

료들이 실무 경험을 공유하고, 새롭게 대두되는 국제 조세 

과제를 논의하며, 협력의 모범 사례를 발굴하는 뜻깊은 장

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회의의 핵심 세션에서는 “어떻게 하면 정보 

교환의 기여도를 과세 당국 수뇌부의 관점에서 가시적이고

(visible), 측정 가능하며(measurable), 의미 있게(mean-

ingful) 만들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화두가 던져졌다.

비모 청장은 성명을 통해 해당 세션을 관통하는 세 가지 

주요 메시지를 강조했다. 첫째, 국가 간 정보 교환의 성공 

여부는 단순히 주고받은 요청 건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이를 통해 실제로 달성된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점

이다. 둘째, 단순히 교환되는 정보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

니라, 실제 세무 행정에서 유효하게 ‘활용되는 정보’가 중

요하다는 점이다. 셋째, 정보 교환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되

는 일련의 행정 활동에 그쳐서는 안 되며, 조세 행정의 전

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 수단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모 청장은 이번 국제 논의의 핵심 가치

를 ▲협력 ▲투명성 ▲정보 ▲준수(compliance) ▲영향력 

등 5가지 키워드로 압축해 설명했다.

■ 국경 없는 조세 징수 네트워크 구축… “해외 자산 은

닉 더 이상 안 통해”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단순한 데이터의 교환을 넘어, 실

질적인 ‘국가 간 조세 징수’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 확대

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경제의 확산과 금융 시

장의 세계화로 국가 간 자본 및 자산의 이동이 급증함에 

따라, 징수 단계에서의 국제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

해졌기 때문이다.

비모 청장은 조세 회피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기 위

해 조세 징수 분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촘촘히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30일 발표된 성명에서 “인도네시

아는 공동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글로벌 포럼과 적극적

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며, “국경이라는 장벽에 가로

막혀 정당한 조세 징수가 중단되는 일이 결코 없도록 모

든 국가가 함께 확실한 조치를 취해 나가자”고 촉구했다.

아울러 비모 청장은 당국 간 상호 신뢰와 협력이 공고

해짐에 따라, 납세 의무를 피하기 위해 자산을 해외로 빼

돌리는 관행은 더 이상 안전한 도피처가 될 수 없음을 분

명히 했다. 이번 협정 체결로 다국적 기업들의 해외 자산 

이전이 손쉬운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고리가 끊어질 것

이라는 설명이다.

■ 한국 등 40개국 이어 41번째 서명국… 국내 과세 메

커니즘 이미 본격 가동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2026년 10월 1일 자로 

발표한 공식 명단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 앞서 이미 한국

을 비롯해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홍콩, 호주 

등 총 40개 국가 및 관할 구역이 GIR MCAA 서명을 완

료했다. 이번 인도네시아의 동참으로 서명국은 총 41개 관

할 구역으로 늘어나게 되었으며, 인도네시아는 오는 2027

년부터 이들 파트너 국가들과 자동으로 GIR 정보를 주고

받게 된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글로벌 최저한세의 완벽한 이

행을 위해 이미 국내 법제 정비를 마치고 세 가지 핵심 

과세 메커니즘을 순차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국제 합의

에 따른 글로벌 최저한세 부과에 관한 재무부령(PMK) 제

136/2024호’에 근거한 세 가지 메커니즘은 ▲적격 국내 최

저한세(QDMTT) ▲소득산입규칙(IIR) ▲실효세율 미달소

득규칙(UTPR)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QDMTT(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는 다국적 기업의 소득이 발생

한 원천지국(인도네시아)이 GloBE 규정에 따라 타국에 과

세권을 뺏기지 않고 자국 내에서 우선적으로 추가 세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IIR(Income Inclusion 

Rule)’은 해외 자회사의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인 15%

에 미달할 경우, 그 미달 세액만큼을 최종 모기업이 소재

한 국가에서 모기업에 추가 과세(top-up tax)하는 방식

이다. 마지막으로 ‘UTPR(Undertaxed Payment Rules)’

은 IIR을 통해서도 과세되지 않은 잔여 미달 세액이 있

을 경우, 이를 보완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설계된 강력한 

안전장치다.

국세청 기록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이미 지난 2025년 

1월 1일부로 QDMTT와 IIR을 선제적으로 시행하기 시작

했으며, 이어 2026년 1월 1일부터는 UTPR까지 전면 시

행에 돌입했다. 이번 GIR MCAA 서명을 통해 2027년부

터 해외 과세 정보까지 원활히 유입되면, 인도네시아의 글

로벌 최저한세 과세 체계는 사실상 완전체에 도달할 것으

로 전망된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지난 10월 30일(금)  비모 위자얀토(Bimo Wijayanto) 국세청장이 몬테네그로에서 열린 ‘제13차 권한 당국 회의(The 
13th Competent Authorities Conference)’에 참석 (Foto: Dok. DJP Kemenkeu RI)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원천 차단… 국제 조세 투명성 강화 행보 
비모 위자얀토 국세청장, 제13차 권한 당국 회의서 선언문 서명 

한국·일본·싱가포르 등 이어 41번째 서명국 등극… 15% 실효세율 이행 뒷받침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지난 10월 30일(금)  비모 위자얀토(Bimo 
Wijayanto) 국세청장이 몬테네그로에서 열린 ‘제13차 권한 당국 
회의(The 13th Competent Authorities Conference)’에 참석 (Foto: 
Dok. DJP Kemenkeu 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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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보워 대통령, ‘4선 성공’ 룰라 브라질 대통령에 축전… 
“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기대”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브라질 대선에서 승리하며 통산 네 번째 

임기를 확정 지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에게 축하의 뜻

을 전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지난 28일(현지시간) 

자신의 공식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

터) 계정을 통해 룰라 대통령의 당선을 축

하하는 공식 메시지를 게시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번 대선 결과를 두고 “역사적

인 성과이자 룰라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브라질 국민들의 두터운 신뢰가 반영된 결

과”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는 게시글에서 “나의 친구이자 동반자

인 룰라 브라질 연방공화국 대통령의 역사

적인 4선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룰

라 대통령이 강건한 모습으로 브라질을 이

끌며 국가적 번영을 이룩하기를 기원했다.

아울러 프라보워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와 

브라질 양국 관계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도 역설했다. 그는 양국이 협력을 확대하고 

더욱 긴밀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국제 사

회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 과제 속에서 양국

의 우호 증진과 공조를 제안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거대한 글로벌 도전 과제들 속

에서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강

화하고, 두 민족 간의 깊은 우정을 실현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한편, 룰라 대통령은 앞서 지난 25일 치

러진 브라질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에서 경

쟁자인 플라비우 볼소나루 후보를 꺾고 최

종 승리를 거머쥐었다.

현지 언론에 보도된 공식 개표 결과에 따

르면, 룰라 대통령은 유효 투표수의 51.76%

를 득표해 48.24%를 기록한 볼소나루 후보

를 3.52%포인트 차로 제쳤다. 비교적 근소

한 득표율 격차는 이번 대선 경쟁이 막판

까지 매우 치열했음을 보여준다. 상대 후

보였던 플라비우 볼소나루는 브라질 상원

의원이자 자이르 볼소나루 전 대통령의 아

들이다.

이번 대선 결과는 브라질 정치사에 중요

한 이정표로 기록될 전망이다. 과거 두 차

례의 연임(2003~2010년)과 2023년 재집권

에 성공했던 룰라 대통령은 이번 승리로 통

산 네 번째 대통령 임기를 맞이하게 됐다. 

특히 그는 1차 투표에서 볼소나루 후보에게 

우세를 내주며 2위에 머물렀으나, 결선 투

표에서 막판 대역전극을 펼쳐냈다. 이로써 

룰라 대통령은 1989년 브라질에 대선 결선 

투표 제도가 도입된 이래, 1차 투표의 열세

를 뒤집고 최종 당선된 최초의 후보라는 진

기록도 함께 세우게 됐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브라질 대통령은 7월 9일(현지 시각) 브라질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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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모노 주지사 및 자크로, 
신태용 감독의 JIS 잔디 불만에 “즉각 개선할 것”

프라모노 안둥(Pramono Anung) 자카르타 자치주 주지

사와 경기장 운영사인 PT 자카르타 프로페르틴도(Jakpro, 

이하 자크로)가 자카르타 국제 스타디움(JIS)의 잔디 상

태에 대한 축구계의 지적을 수용하고 즉각적인 개선 작업

을 약속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0월 26일(월) 열린 슈퍼리그 경기 직

후 제기됐다. 당시 페르시크 케디리를 상대로 2-1 승리를 

거둔 페르시야 자카르타의 신태용 감독과 주장 리즈키 리

도는 JIS의 잔디 품질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신 감독은 그라운드 표면 상태가 양 팀의 플레이를 뒷받

침하기에 미흡했다고 평가하며, 불량한 잔디는 공의 흐름

과 패스의 정확도, 전술 수행 능력 등 경기력 전반에 악영

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음 경기는 더 나은 환

경에서 치러질 수 있도록 관리 주체의 철저한 점검과 개

선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프라모노 주지사는 27일(화) 북자카르타에서 

취재진과 만나 잔디 상태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공식 인

정했다. 그는 “이완 타크윈 자크로 사장으로부터 즉각적인 

보완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프로 축구 리

그의 표준 기준에 부합하도록 기술적인 개선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확언했다.

다만 프라모노 주지사는 비체육 행사 이후 잔디 복구 

기간이 대폭 단축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과거에는 콘서트 등 대형 행사 후 잔디를 복구하는 

데 2~3개월이 소요됐으나, 이번에는 단 일주일 만에 경기

를 치를 수 있을 만큼 작업 속도가 빨라졌다”며, 일부 부

족한 점이 있더라도 복구 시간 단축 자체는 의미 있는 성

과라고 덧붙였다.

경기장 관리 주체인 자크로의 이완 타크윈 사장 역시 현

장의 비판을 건설적인 조언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

혔다. 이완 사장은 개폐식 지붕을 가진 JIS의 구조적 특

성상 햇빛 유입이 제한적이어서 잔디 유지 관리에 어려움

이 따르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술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자크로는 자체 잔디 묘목장을 활용하고, 잔디를 말

았다가 펴는 ‘롤링 및 레이잉’ 공법과 정교한 예초 방식을 

도입해 적용 중이다. 이완 사장은 “이러한 혁신을 통해 잔

디 뿌리의 결속력이 강화되어 이번 경기에서는 잔디가 쉽

게 뽑히는 현상이 최소화됐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최상의 

그라운드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관리 방식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인도네시아 프로축구 프레시자 자카르타(Persija Jakarta)의 신태용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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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영양청, ‘무료 영양 급식’ 집단 식중독에 철퇴… 
피해자 1천 명 넘어

국가영양청(이하 BGN)이 최근 서부 자

바주 일대에서 발생한 ‘무료 영양 급식

(MBG)’ 프로그램 관련 대규모 집단 식중

독 의심 사건에 대해 고강도 제재와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BGN은 수백 명의 학생이 급식 섭취 후 

건강 이상을 호소함에 따라 서부 자바주 찌

르본(Cirebon)시 칼리자가 영양공급서비스 

유닛(SPPG) 소장을 전격 해임하고, 보고르

(Bogor)군 소재 ‘SPPG 드라마가 4’의 운

영을 일시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정

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해당 지역

들에 긴급 조사단을 파견했다.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 규모는 총 1,027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건 보고

서에 따르면 찌르본시에서는 MBG 급식을 

섭취한 426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여 의료 

조치를 받았다. 보고르군에서는 짧은 시차

를 두고 두 건의 사건이 연달아 발생해 찌

사루아(Cisarua) 지역에서 120명, 드라마가

(Dramaga) 지역에서 481명의 환자가 발생

해 치료를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수다리오노 BGN 청장은 

28일(2026년 10월 28일) 자카르타에서 열

린 브리핑을 통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엄

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수다리오노 청장

은 “보고르 등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불미

스러운 사건에 대해 매우 슬프고 유감스럽

게 생각한다”며, “현재 보고르 군수 및 경

찰서장, 군부사령관 등 관계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BGN 조사단이 주목하고 있는 주요 

원인은 급식소 측의 ‘외부 가공 완제품 식

재료’ 사용 여부다. 신선한 원재료를 구매

해 직접 조리하는 대신 이미 가공된 식재료

를 납품받아 사용함으로써, 위생 상태와 식

품 적합성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

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수다리오노 청장은 “찌르본의 주방에서

는 언제 삶아지고 껍질이 벗겨졌는지 알 수 

없는 완제품 메추라기 알을 구매했고, 보고

르에서는 제조 시점과 위생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완제품 땅콩 소스를 사용한 정황

이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적절한 감

독 없이 가공식품을 구매한 행위는 심각한 

직무 태만이라고 지적했다.

BGN은 조사 결과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할 방침이다. 

수다리오노 청장은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

이 직결된 문제인 만큼 결코 가볍게 넘기

지 않을 것”이라며, “고의적인 과실이 드러

날 경우 주방 소유주가 누구든 상관없이 해

당 SPPG 주방을 영구 폐쇄하고, 소장을 비

롯한 영양사, 재무 담당자 등 관련 인력을 

모두 해고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끝으로 수다리오노 청장은 모든 SPPG 

운영자들에게 식품 안전 기준 준수를 강력

히 촉구하며, “무료 영양 급식(MBG)의 본

질은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

동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 있다. 생명과 건

강을 담보로 한 어떠한 과실도 좌시하지 않

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BGN은 현재 정확

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정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국가영양청이 시행중에 있는 무상급식 (FOTO:Dok. Istimewa).

- 보고르·찌르본 지역 대규모 식중독 발생에 SPPG 소장 해임 및 운영 중단 조치

- 수다리오노 청장 “완제품 식재료 무단 사용 정황 포착… 과실 입증 시 주방 영구 폐쇄 등 무관용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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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8~29일 자카르타 도심 대규모 연대 시위… 
대학생·노동자·농민 한목소리로 ‘5대 요구안’ 천명

인도네시아의 역사적인 기념일인 ‘청년의 날(Hari 

Sumpah Pemuda)’을 맞이하여 수도 자카르타 도심 한복

판에서 현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대규

모 연대 시위가 막을 올렸다. 2026년 10월 28일 수요일부

터 29일 목요일까지 양일간 예정된 이번 집회는 대학생뿐

만 아니라 노동자, 농민, 그리고 광범위한 시민사회 단체가 

대거 동참하면서 범국민적 저항 운동의 양상을 띠고 있다.

이번 대규모 시위는 인도네시아대학교 총학생회(BEM 

UI)를 주축으로, ‘국민주권수호위원회(SADAR)’ 소속 대

학생 연합체 및 다수의 시민사회 그룹이 연대하여 기획되

었다. 집회 첫날인 28일, 중앙자카르타의 상징적인 공간인 

호텔 인도네시아 로터리(Bundaran HI) 일대는 각계각층

에서 모여든 시위 인파로 가득 찼다.

2026년 BEM UI 지도부는 이번 집회의 공식 명칭을 

‘#인도네시아의식화(#IndonesiaSadar)’로 명명하고, 시

위의 본질이 특정 집단의 이익 대변을 넘어선 전 국민적 

각성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BEM UI 측은 현장에서 발

표한 성명을 통해 “오늘 호텔 인도네시아 로터리에서 진

행되는 시위는 단순히 대학생들만의 목소리를 내는 장소

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대학생과 노동자, 농민, 그리고 

주권을 가진 모든 국민 구성원이 하나로 뭉쳐 국가의 위

기를 논하고 해결책을 요구하는 역사적인 시위의 장이 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 환경부터 민주주의까지… 정부 향한 ‘5대 핵심 요구 

사항’ 발표

‘#IndonesiaSadar’ 시위대는 현 인도네시아 사회가 직

면한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재난 대응, 경제 정책, 

교육 및 노동, 법치 개혁, 그리고 인권(HAM) 및 민주주

의 보호를 아우르는 ‘5대 핵심 요구 사항’을 정부에 공식 

전달했다. 학생 연합과 시민사회가 규정한 5대 현안은 현 

정부의 정책 실패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첫째, 환경 및 재난 관리 분야에서의 근본적인 대책 마

련이다. 시위대는 작금의 환경 위기에 대응하여 즉각적인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환경 

파괴와 재난 발생에 책임이 있는 기업들에 대한 무관용 처

벌을 촉구하는 한편, 오랜 기간 갈등의 원인이 되어온 토

지 관리 체계의 통합 작업을 조속히 완료할 것을 주문했다.

둘째, 국가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포퓰리즘 정책의 폐

기다. 시위대는 국가예산(APBN)이 진정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영양급식프로그램(MBG)과 KDMP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을 전형적인 포퓰리즘 프로그램으

로 규정하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무분별한 예산 

낭비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셋째, 민생 안정과 기초 복지 확대다. 고물가와 경기 침

체 속에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 대학 등록금을 포함한 

전반적인 교육비를 인하하고,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기초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노동 시장의 구조를 개선하고 양질의 일자리

를 조속히 제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넷째, 법치주의의 회복과 부패 척결이다. 시위대는 정권 

유지를 위해 법 집행 기관을 동원하는 권력 남용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나아가 인도네시아 사회의 고

질적인 병폐인 부패·정실·관치(KKN)가 현 정권 들어 다

시금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뿌리 뽑기 위

한 강력한 사정 작업과 제도 개혁을 요구했다.

다섯째, 민주주의 가치 수호와 인권 보장이다. 최근 위

축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온전히 회복시키고, 과거 및 

현재의 인권 침해 가해자들을 법정에 세워 엄중히 처벌

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시위대는 시민사회의 공론장과 일

상 공간에 군 병력이 개입하는 이른바 ‘시민사회 공간의 

군사화’ 현상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의 즉각적인 중단

을 요구했다.

■ 프라보워-기브란 정부 집권 2년 차 심판론 대두… ‘

시민 불복종’ 가능성 시사

이번 시위가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프라보워 수비안

토(Prabowo Subianto) 대통령과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

(Gibran Rakabuming Raka) 부통령의 집권 2년 차를 목

전에 둔 시점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BEM UI를 비롯

한 시위 주도 세력은 지난 시간 동안의 현 정부 국정 운

영에 대해 낙제점을 부여하며 비판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

어올렸다.

학생 연합 측은 프라보워-기브란 정부가 출범 당시 대

대적으로 내걸었던 핵심 공약들, 특히 청년층과 노동계층

이 가장 기대했던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에 관한 약속들이 전혀 기대만큼 이행되지 않았

다고 냉정하게 평가했다. 오히려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인

해 국가 재정만 악화되고 서민 경제는 더욱 피폐해졌다는 

것이 이들의 시각이다.

더 나아가 BEM UI는 이번 시위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

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학생회 관계자는 현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정부가 사회 각계가 피땀 흘려 제기한 문

제들을 진지하게 해결하려 하지 않고, 과거처럼 형식적인 

답변이나 미봉책으로만 일관할 가능성을 학생들은 가장 우

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만약 우리의 5대 요구 사항

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향후 더욱 강도 높은 추가 시위는 

물론, 납세 거부나 총파업 등을 포함한 전면적 ‘시민 불복

종(civil disobedience)’ 형태의 행동까지 내부적으로 심

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고 밝혀, 정부의 대응 여하에 따라 

정국이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 있음을 예고했다.

■ 경찰 당국, 도심 교통 혼잡 대비 비상 근무… “공익

과 집회의 자유 조화 이루어야”

한편, 수만 명의 인파가 자카르타의 핵심 교통 요충지인 

호텔 인도네시아 로터리로 집결함에 따라 치안 및 교통 당

국도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메트로자카르타 지방경찰청(Polda Metro Jaya)은 이번 

연대 시위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헌법적 권리인 의사 표현 

활동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집회가 일반 대중

의 공익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 당국은 평화롭고 질서 있는 집

회 관리를 위해 현장 경찰관과 시위 참가자, 그리고 일반 

시민들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당부했다.

시위가 진행되는 28일과 29일 양일간 자카르타 도심의 

극심한 교통 정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찰

은 시민들에게 사전 교통 정보 확인을 요청했다. 호텔 인

도네시아 로터리 및 수디르만-탐린(Sudirman-Thamrin) 

대로 주변을 통과할 예정인 운전자들은 메트로자카르타 

경찰청 교통관리센터(TMC)의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

tmcpoldametrojaya)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 상황 

업데이트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이동 전 내비게

이션 애플리케이션을 적극 활용하여 구역별 혼잡도를 파

악하고 사전에 우회 경로를 설정할 것이 강력히 권장된다.

경찰 관계자는 “시위대의 행진 경로와 인원 규모에 따라 

주요 도로의 통제 상황이 실시간으로 변동될 수 있다”며 “

운전자들은 통행 가능한 우회 경로를 통해 이동 일정을 유

연하게 조정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 상황에 따라 단계적인 교통 통제 및 차량 

우회 조치가 시행될 경우, 도로 위의 시민들은 현장 교통

경찰관의 안내와 지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거

듭 요청했다.

청년의 날을 기점으로 폭발한 대학생과 노동자, 농민들

의 연대 시위가 집권 2년 차를 맞이하는 프라보워 정부의 

국정 동력에 어떠한 파장을 미칠지 인도네시아 전역의 이

목이 자카르타 도심으로 집중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Mahasiswa Aksi Demo Indonesia Gelap Padati Patung Kuda

‘청년의 날’ 맞아 호텔 인도네시아 로터리 집결… 프라보워-기브란 정부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에 날 선 비

판 시민 불복종 운동까지 예고하며 정부 압박… 경찰 당국, 도심 교통 통제 및 시민 협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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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경찰청, 산불 및 토지 화재 혐의로 20개 법인 무더기 입건… 
한국·싱가포르·말레이시아 투자 기업도 포함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및 토지 화재

(현지명 카르후틀라·Karhutla) 사건을 수사 중인 인도네

시아 경찰 당국이 한국을 포함한 외국계 투자 기업 등 총 

20개 법인을 피의자로 공식 입건했다. 당국은 개인을 넘어 

법인 차원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수사

망을 대폭 확대하고 있어, 현지에 진출한 국내외 기업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아셉 사프루딘(Asep Safrudin) 인도네시아 경찰청 범죄

수사국(바레스크림·Bareskrim) 국장은 2026년 10월 29일

(목), 서칼리만탄주 폰티아나크에 위치한 칼리만탄바랏 지

방경찰청에서 산불 법 집행 관련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아셉 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산불 및 토지 화재 사

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단순 개인 피의자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각 기업의 조업 구역 내에서 발생한 화재에 직·

간접적으로 연루된 혐의를 받는 법인 자체를 주요 타깃으

로 하고 있다고 명확히 했다. 이는 환경 범죄에 있어 기업

의 관리 감독 소홀과 구조적 책임을 강력히 추궁하겠다는 

인도네시아 사법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경찰의 종합 수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산불 사건과 관련하여 기업 연루 의혹이 제기되어 접수된 

경찰 보고(LP)는 총 104건에 달한다. 해당 보고들에 연루

된 피해 화재 면적은 무려 29,168.78헥타르(약 2억 9,168만

㎡)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윤중로 제방 안쪽 

기준 약 290헥타르)의 약 100배에 달하는 광활한 규모다.

아셉 국장은 "총 29,168.78헥타르에 달하는 막대한 면적

을 태운 104건의 경찰 보고와 관련하여, 우리 수사국은 20

개 기업을 공식 피의자로 입건했다"며 "이번에 입건된 대

상은 개인이 아닌 20개의 법인 피의자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번 조치가 환경 보호 및 관리와 관련된 현행 

법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엄격한 

법 집행 절차의 일환임을 거듭 역설했다.

■ 한국·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 3개국 4개 외투기업 포

함… 구체적 피해 면적 공개

이번 발표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피의자로 전환된 

20개 법인 중 4곳이 외국인투자기업(PMA)의 지위를 가

지고 있다는 점이다. 아셉 국장은 "입건된 기업 중 4개사

는 외국 자본이 투입된 기업이며, 나머지 16개 법인은 인

도네시아 국내 자본으로 운영되는 내국인투자기업"이라

고 설명했다.

경찰이 공개한 세부 자료에 따르면, 피의자로 입건된 4

개의 외국계 기업은 싱가포르 자본 기업 2곳, 말레이시아 

자본 기업 1곳, 그리고 한국 자본 기업 1곳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외국계 법인의 이니셜과 이들과 연관된 구체적인 

화재 피해 면적은 다음과 같이 확인됐다.

▲ PT RKA (말레이시아 PMA) : 화재 면적 2,157헥타

르 ▲ PT HKI (싱가포르 PMA) : 화재 면적 987헥타르 

▲ PT AI (싱가포르 PMA) : 화재 면적 421헥타르 ▲ PT 

API (한국 PMA) : 화재 면적 351헥타르

외국계 기업 중에서는 말레이시아 투자 법인인 PT RKA

가 가장 넓은 2천 헥타르 이상의 피해 면적을 기록했으며, 

한국 투자 법인인 PT API 역시 351헥타르에 달하는 산림 

및 토지 소실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피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나머지 16개 인

도네시아 국내 법인은 ▲PT BOS ▲PT AER ▲PT SKM 

▲PT WLJ ▲PT SAE ▲PT BSLT ▲PT CGUK ▲PT 

FSL ▲PT BPK ▲PT PW ▲PT BWL ▲PT MIB ▲PT 

STP ▲PT JMS ▲PT RAS ▲PT MAS 등으로 발표됐다.

■ 수사 단계 격상된 97건 중 외투기업 22곳 식별… "

피의자 수 계속 늘어날 것"

인도네시아 경찰청은 이번 사건의 수사가 현재 발표된 

20개 기업의 입건에서 그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일선 수사관들은 산불 및 토지 화재와 관련해 기업 연루 

혐의가 포착된 여타 보고들에 대해서도 고강도 조사를 이

어가고 있다.

아셉 국장은 이날 기업이 연루된 전체 산불 사건의 수사 

진행 현황도 상세히 공개했다. 현재 경찰에 접수된 총 104

건의 기업 관련 보고 가운데, 무려 97건이 기초 조사를 마

치고 정식 '수사 단계'로 격상된 상태다.

이처럼 수사망이 좁혀지는 과정에서 경찰은 외국인투자

기업(PMA) 지위를 가진 총 22개 기업을 수사 선상에 올

려 식별해냈다. 여기에는 동남아시아 인접국은 물론 주요 

선진국 자본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별로는 

▲싱가포르 9개사 ▲말레이시아 8개사 ▲영국 2개사 ▲중

국 1개사 ▲일본 1개사 ▲한국 1개사 등이 수사 대상인 97

건의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아셉 국장은 "외

국계 22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75개 조사 대상 법인은 내

국인 투자를 활용하고 있는 국내 기업"이라고 부연했다.

경찰 당국은 수사가 진척됨에 따라 법인 피의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아셉 국장은 

"법인 피의자의 수는 우리가 현재 진행 중인 수사 절차에 

발맞추어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며, 수사 과정

에서 법 위반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추가로 발견될 경

우 주저 없이 다른 기업들을 피의자로 추가 입건할 가능

성을 열어두었다.

■ 고의 및 과실에 의한 환경 파괴… 최고 징역 5년 및 

15억 루피아 벌금 직면

아셉 국장은 브리핑 말미에 이번 사건에서 법인 피의자

들이 저지른 구체적인 범행 수법(모드스 오페란디·Modus 

Operandi)과 적용 법조항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경찰이 파악한 법인들의 주요 혐의는 기업의 이익이나 

관리 소홀을 배경으로 한 법령 위반이다. 아셉 국장은 "법

인 피의자들이 저지른 범행 수법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환

경 보호 및 관리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심각한 환경 파괴

를 초래하고, 연무 등으로 인체 건강에 대한 직접적인 위

협을 가했으며, 결과적으로 대규모 토지 화재를 야기한 행

위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통상 인도네시

아에서는 팜유 농장이나 목재 플랜테이션 개간 과정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불법 소각을 감행하거나, 건기 중 화재 

예방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대형 산불로 번지는 사례

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이번 산불 사태에 연루되어 입건된 기업들은 인도네시아 

현행 '2009년 제32호 법률(환경 보호 및 관리법)'에 의거해 

강력한 사법 처리를 받게 될 위기에 처했다. 경찰은 해당 

법률 제98조 제1항·제2항·제3항(고의에 의한 환경 기준 초

과 및 파괴), 제99조 제1항·제2항·제3항(과실에 의한 환경 

기준 초과 및 파괴), 그리고 제108조(토지 개간을 위한 불

법 소각 행위)를 핵심 적용 법조로 적시했다.

아셉 국장은 "해당 법률 위반 시 처벌 수위는 최저 3년

에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형이며, 동시에 최저 3억 루피

아(한화 약 2,600만 원)에서 최고 15억 루피아(한화 약 1

억 3,000만 원)에 달하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

고하며 발언을 마쳤다. 법인이 피의자인 경우, 해당 법인

을 대표하는 경영진이 징역형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

며 법인 자체에는 막대한 벌금과 함께 조업 정지, 인허가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이 뒤따를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매년 반복되는 산불과 그로 인한 국

경 간 연무(Haze)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무

관용 원칙을 재확인함에 따라,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

을 비롯한 다국적 기업들의 환경 법규 준수 및 화재 예방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이 시급한 시점이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폰티아나의 칼리만탄부(部) 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도네시아 경찰청(Polri)은 산불 및 토지 화재(카르훗라) 
혐의로 20개 기업을 피의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Dok. Youtube Polda Kalbar)

산불·초지화재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20개 법인 목록. (Dok. YouTube Polda Kalbar)

총 104건의 경찰 보고 및 여의도 면적 100배 달하는 2만 9천여 헥타르 피해 
외국계 기업 4곳 및 현지 기업 16곳 법인 피의자 전환… 97건 수사 격상으로 추가 입건 예고 

환경보호법 위반 적용, 최고 징역 5년 및 15억 루피아 벌금형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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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할랄 의무화 시행 예정 인도네시아, 
‘트렌디·프리미엄·할랄 K-푸드·씨푸드’로 선제 대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에 위치한 롯데몰 KOREA 360에서 8~10월 3개월간 개최

한 K-브랜드 해외 농수산식품 홍보관 운영을 성황리에 마

무리했다.

‘K-브랜드 해외 농수산식품 홍보관’은 ‘8월 트렌디, 9월 

프리미엄, 10월 할랄’을 월별 테마로 지정, 매달 다양한 한

국산 농수산식품을 소비자들이 직접 맛보고 체험할 수 있

도록 기획한 다채로운 테마별 홍보행사로 운영되었다. ▲ 

한국 농수산식품 특판행사 ▲ 스타셰프 라이브쿠킹쇼 ▲ 

대형 비빔밥·릴레이 소떡소떡 만들기 ▲ 진짜 한국산 농수

산식품 맞추기 퀴즈 ▲ 한·인 유명 아티스트 공연 등과 더

불어 별도의 쿠킹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한국산 식재료 활

용 요리교실 등 한국산 농수산식품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

험행사는 소비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특히 10월 24일에는 한국 K-POP 아이돌 공연과 함께, 

매월 다양한 할랄 K-푸드를 주제로 홍보 챌린지에 참여한 

2026년 K-푸드 서포터즈 1기 30인의 해단식 및 우수 서포

터즈 5인에 대한 시상식이 이루어져 현장 방문객들의 뜨

거운 호응을 받았다.

행사에 참여한 한 인도네시아 무슬림 소비자는 “다양

한 테마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과 한국산 할랄식품이 준비

되어 있어 매월 주말마다 홍보관을 방문했다”라며, “또한 

진짜 K-푸드 맞추기 퀴즈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평소 장

을 볼 때 한국산 제품을 더 쉽게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말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10월 18일 할랄인증 의무화 제도 본

격 시행을 앞두고 있었으나, 10월 16일 일부 품목에 대한 

2년 유예 결정이 발표되었다. 이에 수입식품에 대한 할랄

인증 의무화 시행일 또한 2028년 10월 18일로 미루어졌으

며, 인도네시아로 수출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선적전 할

랄·비할랄 적합성 여부를 사전 판단하는 적합성검사 규정 

또한 전면 폐지된 상황이다.

aT 신동희 자카르타지사장은 “무슬림 인구가 2억 5천명

에 달하는 거대 할랄시장 인도네시아 공략을 위해 선제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며 “aT는 할

랄인증 의무화 유예 발표에 대해 즉시 파악하여 신속한 전

파를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의 꾸준한 모니터

링과 다양한 홍보 사업의 운영을 통해 내실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제부/ 편집부 종합)

K-푸드 서포터즈 해단식 및 수상식. 자카르타 2026년 10월 24일

K-브랜드 해외 홍보관 한국산 농수산 쿠킹쇼 현장

aT, 2026년 다부처 협업 K-브랜드 해외 농수산식품 홍보관 운영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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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아시아한글학교협의회 교사연수회 인도네시아 발리서 성료
“생성형 AI와 활동 중심 수업으로 차세대 한글교육의 미래를 열다”

아시아 각국에서 차세대 재외동포들의 한

글교육을 선도하고 있는 한글학교 교사들

이 인도네시아 발리에 모여 미래 지향적인 

한국어 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했다.

아시아한글학교협의회(회장 정문교)가 

주최하고 발리세움한글학교가 주관한 ‘제

20회 아시아한글학교협의회 교사연수회’가 

지난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이번 

연수회에는 아시아 10개국 23개 한글학교

의 교장 및 교사,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해 교육 역량 강화와 상

호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감동의 선율로 시작된 개회식… 헌신한 교

사들에게 표창 수여

연수회 첫날인 20일 열린 개회식은 발

리 현지 ‘소망의꽃·비전하우스 보육원 연

합 오케스트라’의 축하공연으로 화려하면

서도 따뜻한 막을 올렸다. 백형균 선생의 

지도로 무대에 오른 연합 오케스트라는 아

름다운 선율로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며 개회식의 분위기를 한층 온화하

게 만들었다.

이어 정문교 아시아한글학교협의회장의 

개회 선언으로 본격적인 공식 행사가 시작

됐다. 이날 자리에서는 한상수 주인도네시

아 대한민국 대사관 발리분관 총영사가 김

경협 재외동포청장의 축사를 대독했으며, 

김규년 인도네시아 한국교육원장이 윤순구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의 축사를 대

독하며 연수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했

다.

특히 이번 개회식에서는 척박한 해외 교

육 현장에서 오랜 기간 묵묵히 한글과 한국 

문화를 보급해 온 교사들의 헌신을 기리는 

표창 수여식이 진행되어 의미를 더했다. 15

년 이상 교육 현장을 지킨 교사 9명에게 장

기근속 표창이 수여되었으며, 한글교육 발

전에 크게 기여한 모범교사 19명에게도 표

창장이 전달됐다. 참석자들은 각국의 교육 

일선에서 헌신해 온 동료 교사들의 노고에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냈다.

‘생성형 AI’와 ‘참여형 활동’ 결합… 실

질적 교수법 집중 연수

올해로 스무 번째를 맞이한 이번 연수회

는 급변하는 디지털 교육 환경에 발맞추어 

‘생성형 AI 활용 수업 및 재미있는 활동 중

심의 한글교육’을 핵심 주제로 삼았다. 이

론에 그치지 않고 교사들이 즉각적으로 실

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법

과 교육자료를 공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본격적인 연수가 시작된 21일에는 김민

철 재외동포청 차장의 기조강연이 진행되

어 큰 주목을 받았다. 김 차장은 현재 재외

동포청이 추진 중인 한글학교 지원사업을 

상세히 안내하는 한편, 일선 학교에서 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

했다. 특히 다가오는 2027년부터 적용될 폭

넓은 수준의 지원 내용 변화와 예산 증액 

계획을 밝혀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따라 현장 교사들은 향후 교사 수당

의 현실화 및 전반적인 교육 환경 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높은 기대

감을 나타냈다.

이어 진행된 본 연수에서는 교사를 위한 

레크리에이션 지도법과 인공지능(AI)을 활

용한 기초 수업 방안 등이 다뤄졌다. 이튿

날인 22일에는 ‘재미있는 한글교육’을 주

제로 한 심도 있는 강의와 생성형 AI 활용 

심화 교육이 이어졌으며, 각 한글학교의 특

색 있는 특별활동 사례와 교육자료를 한눈

에 볼 수 있는 전시회도 함께 열렸다.

또한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다문화부 

등 교육 대상별로 세분화된 분과 모임을 통

해, 각국 한글학교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수업 경험과 고유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

유하고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질적인 교

수·학습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차세대 동포 청소년들의 꿈과 역사 의식을 

고취한 다채로운 부대행사

교사들의 직무 연수와 더불어, 재외동포 

청소년들의 한국어 능력을 배양하고 미래

의 꿈을 격려하는 뜻깊은 행사도 병행됐다. 

21일에는 나의꿈국제재단이 함께하는 ‘제

11회 청소년꿈발표축제’와 김구재단이 후

원하는 ‘제14회 백범일지 독서감상문 쓰기

대회’ 시상식이 성대하게 거행됐다.

아시아 7개국 한글학교에서 치열한 예선

을 거쳐 선발된 12명의 학생이 본선에 진출

한 ‘청소년꿈발표축제’에서는, ‘소중한 일

상을 지키는 항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

선 말레이시아 조호바루밀알한글학교의 최

지현(중2) 학생이 영예의 1등을 차지했다. 

함께 진행된 ‘백범일지 독서감상문 쓰기대

회’에서는 아시아 10개국에서 선발된 13명

의 학생이 수상의 기쁨을 안았으며, 최고상

인 백범상은 ‘백범의 시계’를 집필한 필리

핀 필리친한글학교의 은지수(중3) 학생에

게 돌아갔다.

아시아 한글교육 네트워크의 중심… 2027

년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재회 기약

연수회 마지막 날인 23일, 참석자들은 발

리 현지 문화탐방을 끝으로 3박 4일간의 공

식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 아시아한글학교

협의회 교사연수회는 그동안 국가와 학교

의 경계를 넘어 아시아 지역 한글교육의 경

험과 지혜를 나누는 대표적인 교육 교류

의 장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지난 2024

년 필리핀 마닐라, 2025년 베트남 호찌민

에 이어 올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성공적

으로 치러진 연수회는, 오는 2027년 캄보디

아 시엠립으로 무대를 옮겨 그 명맥을 이

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연수회의 성공적인 개최 뒤에

는 재외동포청, 김구재단, 나의꿈국제재단

을 비롯하여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관, 주발리 대한민국 분관, 인도네시아 한

국교육원, 발리한인회 등 여러 기관과 단

체의 전폭적인 후원과 협조가 있었다. 이

번 발리 연수회를 기점으로 한층 더 진화

한 교수법과 탄탄한 네트워크를 구축한 아

시아한글학교협의회가 앞으로도 재외동포 

차세대 교육의 발전과 한글문화 확산을 위

해 중추적인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동포사회부 / 편집부 종합)

제 20회 아시아한글학교협의회 교사연수회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재외동포청 김민철 차장의 기조강연(가운데) 강사 김택수교수(좌) 조동현교사(우) 
2026년 10월 20일(화)

제 20회 아시아한글학교협의회 교사연수회 인도네시아 발리. 2026.10월24일

- 아시아 10개국 23개교 교장·교사 등 150여 명 참석, 3박 4일간 역량 강화 및 교류
- 15년 이상 장기근속 교사 9명 및 모범교사 19명 표창… 헌신과 노고 격려
- 재외동포청, 2027년 예산 증액 및 폭넓은 지원 확대 예고로 현장 기대감 고조



33한인포스트

2026년 11월 3일전면광고



34 한인포스트

2026년 11월 3일 행사

‘3개월 만에 TOPIK 2급’ 성과 입증… 
(주)한이재미, 인도네시아 공교육·명문대 연계 영토 확장 본격화

[자카르타 = 한인포스트] 글로벌 한국어 

교육 전문 기업 (주)한이재미(대표 배가령)

의 혁신적인 한국어 교육 시스템이 인도네

시아 현지 교육 생태계에 거센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한이재미의 독자적인 교육 

솔루션이 인도네시아의 직업훈련원은 물론, 

국립 명문 대학교와 대규모 공립·사립 고등

학교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전례 없는 괄목

할 만한 교육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인도네시아 내 한류 열풍과 더불

어 한국 기업 취업 및 유학을 희망하는 현

지 청년층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의 한국어 교육 인프라

는 원어민 교사 부족과 비효율적인 문법 위

주의 교육 방식으로 인해 학습자들의 실무 

회화 능력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를 보여왔

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한이재미가 제

시한 ‘교원 연수-맞춤형 교재-디지털 플

랫폼-공인 평가’로 이어지는 통합형 교육 

모델이 현지 교육계의 갈증을 완벽히 해소

하는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 스마랑 WTC가 증명한 기적, “불과 3

개월 만에 TOPIK 2급 수준 도달”

한이재미 교육 시스템의 가장 눈에 띄는 

실증적 성과는 중부 자바의 핵심 도시 스마

랑(Semarang)에 위치한 전문 교육훈련기

관 WTC(World Training Center)에서 도

출되었다. WTC는 한국 취업을 목표로 하

는 현지 훈련생들의 어학 능력을 단기간에 

극대화하기 위해 한이재미의 시스템을 전

격 도입했다.

이곳에서는 한이재미의 체계적인 ‘전문 

강사 양성 과정’을 이수한 현지인 교사진이 

수업을 주도한다. 이들은 한이재미가 자체 

개발한 『Fun & Easy Korean』 교재와 

첨단 디지털 티칭 플랫폼 시스템을 입체적

으로 활용해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결과는 놀라웠다. 기존의 암기식 교육에

서 벗어나 시청각과 신체 활동을 결합한 교

수법을 적용하자, 수강생들의 실무 회화 능

력이 단기간에 급성장한 것이다. 학습을 시

작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대다수의 수강생

이 한국어능력시험(TOPIK) 및 실용한국어

능력시험(TOKA) 2급 수준에 도달하는 경

이로운 학습 효율을 실증해 냈다. 통상적

으로 기초 학습자가 2급 수준에 도달하기

까지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

을 감안할 때, 이는 인도네시아 어학 교육

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폭발적인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 명문 디포네고로 대학교(UNDIP) 수산

학과, 전문 지식에 한국어 날개 단다

직업훈련원에서의 성공 사례는 인도네시

아 고등교육 기관과의 긴밀한 연계로 이

어지며 순항 중이다. 중부 자바 포말랑

(Pemalang) 지역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최

고 명문 국립대 중 하나인 디포네고로 대

학교(UNDIP) 캠퍼스에서는 수산학과 재

학생 80명이 한이재미 교재를 정규 학습 교

재로 채택해 집중적인 한국어 학습을 이어

가고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 현장을 직접 방문한 배

가령 한이재미 대표는 무더위 속에서도 학

업에 열중하고 있는 80명의 디포네고로 대

학교 수산학과 학생들을 직접 만나 학습 현

황을 점검하고 따뜻한 격려와 함께 생생한 

조언을 전했다.

이 대학 수산학과 학생들은 자국의 풍부

한 해양 자원을 바탕으로 한 전공 지식을 

습득하는 동시에, 한이재미의 시스템을 통

해 탄탄한 한국어 역량을 다지고 있다. 이

는 향후 한국의 선진 수산·해양 관련 기업

으로의 전문직 취업은 물론, 한국 내 대학

원 진학 등 유학 진출의 꿈을 현실화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다. 대학 측은 한이재미의 

실용적인 커리큘럼이 학생들의 글로벌 경

쟁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 1,200명 규모 ‘SMK 파딜라’ 고교 전

면 도입 확정… 공교육 시장 본격 개척

대학가를 넘어 인도네시아 정규 공교

육 시장으로의 진출도 가시화되었다. 약 

1,200명 규모의 재학생을 보유한 현지 명

문 직업고등학교인 ‘SMK 파딜라(SMK 

FADILAH)’는 내년도 신학기부터 전교생

을 대상으로 한이재미의 교재와 교육 시스

템을 전면 도입해 한국어를 집중 교육하기

로 공식 합의했다.

이번 대규모 도입 결정의 이면에는 인도

네시아 교육부가 추진 중인 ‘독립 교육과

정(Kurikulum Merdeka)’의 흐름이 자리 

잡고 있다. 학생들의 실무 역량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교육 정책 기조에 한이재

미의 실전형 한국어 교육 모델이 완벽히 부

합한 것이다.

특히 SMK 파딜라 학교 관계자들은 한

국어 비원어민인 현지 교사들의 수업 준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고, 원어민 수준

의 발음과 시청각 자료를 즉각적으로 제

공하는 한이재미의 ‘디지털 티칭 플랫폼’

에 깊은 신뢰를 표명했다. 교사 역량에 따

라 수업의 질이 좌우되던 기존 방식의 한

계를 디지털 기술과 체계적인 매뉴얼로 극

복했다는 점이 대규모 도입의 결정적 계기

가 되었다.

■ ‘6감 교수법’과 ‘TOKA 평가’의 유

기적 결합… K-에듀의 새로운 표준 제시

이처럼 (주)한이재미가 인도네시아 전역

에서 파죽지세로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독창적인 ‘6감(Six Senses) 교수

법’과 빈틈없는 ‘토털 교육 시스템’에 있

다. 시각, 청각, 촉각 등 인간의 감각을 총

동원해 모국어를 습득하듯 자연스럽게 한

국어를 체화시키는 교수법이 현지 학생들

의 흥미와 몰입도를 극대화한 것이다.

배가령 (주)한이재미 대표는 이번 인도네

시아 현지 성과에 대해 강한 자부심과 함

께 향후 비전을 밝혔다. 배 대표는 “스마랑 

WTC에서 입증된 3개월 만의 어학 능력 급

성장 성과, 디포네고로 대학교 학생들의 뜨

거운 향학열, 그리고 1,200명 규모의 SMK 

파딜라 고교와의 전면 도입 약속은 한이재

미의 6감 교수법과 토털 교육 시스템이 인

도네시아 교육 현장의 절실한 필요를 완벽

히 충족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

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배 대표는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한국어 교재 보급이나 일회성 교육에 그

치지 않는다”며, “현지 전문 강사 양성 교

육부터 디지털 플랫폼 지원, 나아가 실질

적인 구사 능력을 측정하는 공인 평가인 

‘TOKA(실용한국어능력시험)’까지 유기적

으로 연결해, 인도네시아의 수많은 청년과 

학생들이 한국 취업과 유학이라는 실질적

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동포사회부/ 편집부)

포말랑 디포네고로 대학교 수산학과 강의실에서 한이재미 교재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 80명과 배가령 대표가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SMK 파딜라(SMK FADILAH) 고등학교 관계자들과 배가령 대표가 내년도 한국어 집중 교육 시스템 도입 관련 의견을 나누고 단체 사진

- 스마랑 WTC, 한이재미 시스템 도입 후 ‘3개월 내 토픽 2급 도달’ 등 폭발적 성과 창출
- 명문 디포네고로 대학교(UNDIP) 포말랑 캠퍼스 수산학과 80명, 한이재미 교재 정규 학습 돌입
- 1,200명 규모 SMK 파딜라 고교, 내년부터 전격 도입 확정… 인도네시아 ‘교육 한류’ 주도
- 현지 교원 연수·교재·플랫폼 통합 지원… ‘독립 교육과정’ 흐름 탄 실전형 한국어 교육 모델로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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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노트:

<시>

누에의 부활

먹고 싸고 자고

먹고 싸고 자고

아기처럼 자라면서

누에는 허물을 벗을 줄 안다

누에 같은 삶이 늙으면 끝이런가？

생애 마지막 몸부림

자신을 하나하나 버려

사랑하는 집을 짓는다

나를 가두는 아름다운 감옥

평생 살아온 생이 헛될까

이기심과 욕망 모두　가두고

그렇게 죽는다

죽고서야 얻는 자유

나비로 부활한다

<시>

이태복

지난 10월은 고 이태복 시인의 1주기이다. 쉰다섯에 사업가에서 문학가로, 자카르타에서 중부자바 살라띠가로 자리를 옮

긴 그가 남긴 것, 시집으로 <민들레 적도>, <자바의 꿈>, 소설집 <소설 암바라와>가 있다. 고인이 처음 인도네시아 한인문인

협회에 모습을 드러낸 2013년, 그후, 10여 년 동안 이룬 업적으로 실로 대단하다. “평생 살아온 생이 헛될까” 이루지 못한 

꿈도 많다. 고인의 첫 시집<민들레 적도>에 수록된 “누에의 부활”이 새롭다. “죽고서야 얻는 자유/나비로 부활한다” 시처럼, 

나비로 부활하여 자바의 평원에서, 고향 예천의 용궁면 들판에서 영면하소서! 글: 김주명(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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